
법안 공동 발의자인 데이비

드 시실린 하원의원(59·민주·

로드아일랜드)은 바이든 대통

령의 입법 의지를 강조하며 "모

든 미국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

등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48·텍사스) 등 '프리덤 코

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이 정부

는 권력을 이용해 우리가 무엇

을 믿어야 하는지 마저 결정해

주고자 한다. 소수 특권층의 의

지에 굴복하기를 원한다"고 반

발했다.

로이 의원은 또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인들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입법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가톨릭 주교회의 역시 이 법

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

지만 정작 카톨릭교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바이든 대

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

어 아이러니다. 

동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기 

전부터 5명의 미국 가톨릭 주

교회 의장들은 이 법안에 반대

한다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

냈다.

편지에는 "평등법은 동성애

적 끌림이나 성차별을 경험하

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법안은 개인

과 조직의 '성별'에 대해 새롭고 

분열을 초래하는 관점에 대한 

의회의 시행을 대변한다. 이는 

성적 차이를 무시하고 '성별'을 

사회적 생각(social construct)

으로만 거짓으로 제시하는 것

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전면적인 조치는 의회에

서 통과돼 법에 서명된다면,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

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

권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비극적으로, 이 법은 생명과 

양심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침

해하는 낙태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존

의 실질적 보호를 의미 있게 뛰

어넘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

성을 긍정하기보다는 평등법이 

신앙인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

고 편지는 주장했다.

주교회의는 미국 최대의 민

간 복지 제공자인 가톨릭교회

가 매년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교구, 학교, 병원, 대피소, 법률

클리닉, 푸드뱅크, 기타 자선단

체를 통해 돕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동일한 

핵심 신념은-내재된 존엄성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삶, 

결혼, 그리고 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가장 취약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우

리의 요구에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썼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2020

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였던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

게 되면 LGBT 활동가들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대부분의 제

안(Human Rights Campaign)

을 즉각 이행할 계획이었다. 

바이든이 제안한 의제는 트

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이 군

대에 입대하도록 허용하고, 트

랜스젠더로 확인된 군인이 여

성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

록 허용하고(반대의 경우도 마

찬가지), 군인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 및 교차 성호르몬 투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는 또한 모든 정부계약자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정책을 요구

할 계획이며 국무부, 국가보안

국과 기타 연방기관에서 LGBT 

권리담당 직책을 만든다는 계

획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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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걷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땅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
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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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성소수자(LGBTQ) 권리확대법

안, 일명 '평등법'(Equality Act, H.R.5)이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

과했고, 3월 3일에 상원 다수당 대표(Chuck Schumer)는 특별 조

항을 사용해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고 “평등법”을  곧장 상원으로 

상정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확

장 정책들에 사인한 조 바이든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

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성적지향 또는 성 정

체성에 근거한 고용·주거·공공시설 접근·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권법 개정안을 표결

에 부쳐 224 대 20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2019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다수인 상원

에서는 부결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은 작년 9월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200만 달러의 선

거자금을 몰아줬고, 바이든은 "취임 후 100일 내에 평등법안에 서

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마디로, 이 법은 1964년 민권법에 성소

수자 포함이 주 목적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주의 정책이 무엇

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House Passes The Equality Act: 

Here's What It Would Do).

본색 드러낸 민주당 ‘평등법’ 결사반대!
NPR, 성소수자 권리만 확장...주 내용과 보수진영 반대물결 소개

미주내 한인교회 총회가 일제히 개최된다. 2020년 코비드 펜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단 총회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년에

는 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했으나 올해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하

게 됐으며 일부 교단은 잠정 연기하기도 했다. 

미주한인교회 정기총회 교단별 일정발표

펜데믹 여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난해 줌을 이용해 화상으로 

개최했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5

월에 열리는 제 45회 총회도 지난

해와 같이 화상으로 열며, 해외한

인장로회(KPCA, 총회장 이기성 

목사)는 지난해 총회를 연기했으

나 올해 5월 열리는 제 45회 정

기총회는 19개 노회 중 17개 노

회의 찬성으로 화상으로 진행하

기로 했다.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

(NCKPC, 총회장 최병호 목사)는 

지난해 총회를 연기해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제 50회 총회는 휴

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줌을 

이용한 화상총회로 열린다.

<3면으로 계속>

    일시    교단명           진행방법
4월 13-15일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      온라인

4월 19-21일   미주성결교회          온라인

5월 4일    기감미주자치연회       온라인

5월 11일  해외한인장로회        온라인

5월 15-18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온라인

5월 19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    온라인

5월 29일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온라인

6월 14-17일         미주남침례교 한인총회       대면(현재)

8월 16-18일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대면

미주한인교회 정기총회 교단별 일정



면역체계의 약화와 코로

나바이러스-19 감염의 관계

는 분명히 있다. 

미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 따르

면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

다고 말한다. 즉 면역체계가 

약 해 지 면  코 로 나 바 이 러

스-19에 걸렸을 경우 더 

심각하게 아플 수 있다는 

말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역

시 같은 설명이다. “젊고 

면역력이 정상인 환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감기 증상

을 보였고, 감기 치료제로 

치료가 됐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적극적인 치

료를 받았어도, 치료가 어려

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면역체계의 약화와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하는 금

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

히려 면역체계는 수면부족, 

스트레스, 운동부족, 과음, 흡

연 등으로 약해지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인 편견

과 반대로 오히려 금식이 면

역력을 높이는데 좋다고 말

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간헐적 

금식(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금식)은 백혈구의 상당부분

을 분해하지만, 이러한 백혈

구의 감소는 새로운 면역체

계 세포를 형성한다고 말한

다. 그러나 많은 의사는 한 번

에 오랜 기간을 금식(36시간 

이상)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

다. 또한, 60세 이상이거나 코

로나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

식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결론적으로

제일 보편적인 형태의 하

루 한 끼 금식으로 인해 인간

의 면역력은 떨어지지 않는

다. 오히려 정기적인 간헐적 

금식으로 인해 면역체계 세

포가 새로워진다.

그러나 60세 이상이거나 

바이러스에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24시간 이상의 오랜 

기간 금식은 권고하지 않는

다.

건강한 경우

60세 이하 혹은 바이러스

에 노출 가능성이 없다면, 

2021년 사순절에 금식을 할 

수 있다. 사순절 기간 일주일

에 한 끼를 먹지 않는 금식부

터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

는 금식, 혹은 40일 동안 정

기적으로 한 끼를 정해서 먹

지 않는 금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상 혹은 다른 이

유로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

는 금식을 할 수 없다면, 육식

을 먹지 않는 것(금욕) 또한 

보편적 참회의 행위로 간주

하며 금식 대신 선택해서 사

순절 기간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금욕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음식과 

음료를 삼가 하는 금식 그 자

체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금

식기간 더 많은 시간을 기도

에 할애하고, 가난하고 어려

운 이웃을 돕는 자선의 행위

를 함께 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식사를 

거름으로써 금식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여러 가지 금

식의 대안들이 있다.

1. 미디어 금식

21세기 디지털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음식만큼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

일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을까? 우리

가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

을 보내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 인터넷, 소셜 미디어, 

게임 등일 것이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

셜 미디어 중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증가하

고 있는 현상이다. 성인들은 

평균 하루에 2시간가량 소셜 

미디어를 하는 데 소비하며 

이는 그들의 평생이란 시간

에 비교할 때, 약 5년4개월과 

맞먹는다. 이 시간은 약 만번 

이상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

는 시간이며, 지구에서 달까

지 32회 왕복할 수 있는 시간

이다. 즉 그들 인생의 5년4개

월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시간을 보

낸다는 것이다. 십대들의 경

우 소셜 미디어 중독은 어른

보다 더욱 심각하다. 십대들

은 하루 평균 약 9시간을 소

셜 미디어를 하는 데 소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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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지금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

이도 이렇게 지내왔다. 친구와 너무 

멀리 있다. 서로 너무 바쁘다.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다. 친구의 빈자리는 

누구도 메우지 못한다. 아내가 친구를 

겸하여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수많은 

지인들, 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곧 친구는 아니다. 왜냐하

면 그 분들에게 “야! 뭐해?” “너, 이리 

빨리 와!” “큰 뒤통수” 이렇게 말할 수

도 전화할 수도 별명을 부를 수도 없

기 때문이다. 나의 지난날의 온갖 실

수와 오늘의 엄벙덤벙함을 최대한 감

추고 만나야 할 분들이 친구이지는 않

으시다. 사역 때문에 달리고 달리면서 간혹 느끼긴 했지만 이제는 

친구의 빈자리 때문에 힘들고 서럽다. 모든 주제의 이야기를 서로 

털어 놓아도 탈은 안 나고, 쏠쏠한 재미는 넘치고, 잊었던 지난날의 

눈과 두려웠던 새로운 날에 대한 눈을 동시에 뜨게 해주는 경이로운 

친구가 그립다.

그는 누군가. 김재진. 내 친구는 아니다. 만나 뵌 적 없는 시인이시

다. 그 분이 쓴 시 “친구에게”가 마음에 와 닿는다. “어느 날 네가 메

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 되

어/ 네 곁에 흐르리라/ 저물녘 들판에 혼자서서/ 네가 말없이 어둠

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 되어/ 네 곁에 타

오르리라/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네가 누군가를 위해 울고 있다

면 손수건 되어/ 네 눈물 닦으리라....” 시인의 친구는 대단하시다. 서

로 개울 같은 친구, 모닥불 같은 친구, 손수건 같은 친구이셨구나. 그

러나 내게도 그 못지않은 친구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빈자리이다. 

언제 만나 태우고 태워도 재가 되지 않을 수십 년 이야기를 몰아서 

할까? 친구가 내게 올까, 내가 친구에게 가야할까. 

서랍 속에서 잠자던 편지를 일으켰다. 그 친구는 나를 “두꺼운 입

술”이라고 부른다. 인정한다. 거울을 보면 나의 입술이 얇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실수인척 하면서 “두꺼비 입술”이라고 

쓴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미국에 있고 그 친구는 한국에 있

다. 그 당시에 그는 물리학 공부를 위해 미국에 있었고 나는 한국에 

있었다. “두꺼운 입술에게. 꿈에도 그리지 않던 너의 두터운 목소리

를 오늘 들으니 자못 옛 생각에 마음이 산란되도다. 한 때를 구가하

던 우리의 젊음도 벌써 30 오르막....나사렛 예수. 갈릴리 지방에서 혜

성처럼 나타난 신의 어린 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예루살렘 입성

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수. 그를 그토록 고민하게 했던 

감람산의 마지막 밤. 그는 무엇 때문에 고민했을까. 신의 아들 예수

의 피와 땀. 감람산에 뿌리어진 그 고육의 의미 무엇인가....전능자의 

아들, 창조주. 그 예수가 눈물을 피처럼 쏟다.... 그가 잠시 동안 받은 

육신의 생. 30여년 인생을 하직하는 그 마지막 밤. 그는 무엇을 생각

했을까?.... 두꺼운 입술. 말해 보게나.... 신실한 나의 친구 두꺼운 입

술. 잘 있게....큰 뒤통수” 친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다. 특별히 

신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 물었다.  

내게 친구, 큰 뒤통수의 빈자리가 있듯이 그에게 두꺼운 입술의 빈

자리가 있을 것이다. 서로 그 빈자리에 고난의 예수님이 영원한 친

구로 계신다. 우리 친구끼리 이야기 범위는 수십 년을 넘지 못한다. 

친구 예수님과의 이야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다. 고난의 이야기

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친구, 큰 뒤통수의 빈자리는 그립

다. 친구, 예수님의 자리는 놀랍다. 

발행인 칼럼

친구의 빈자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팬데믹 상황...사순절 금식 안전할까?
UMC, 코로나19로 인한 면역체계 불안정 상황에서 금식 가능성과 의미 제시

정기적 간헐적 금식은 면역체계 세포 새롭게 해
미디어금식 대안금식 탄소금식 등도 시도해봄직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돼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

한 40일의 기간으로서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금식

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다. 많은 사람이 일년내내 일 때문

에, 가족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미

뤄왔지만 사순절만큼은 금식을 통해 참회하고 하나님께 더 가

까이 가려는 노력하는 시기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1년 넘도록 마스크 착용과 사

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고,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

하고 있고, 백신이 나왔지만 수많은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올해 2021년 사순절에 많은 크리스천이 금식에 대한 새로운 질

문을 제기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우리의 면역체계가 위

험에 있는 지금 금식은 안전한 것인가?

백신이 나왔지만 수많은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난 올해 2021

년 사순절에 많은 기독교인이 유행병 기간에 금식이 안전한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Fasting during Len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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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한인총회(KUMC, 총회

장 류재덕 목사)는 4월 13일부터 15

일까지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이라

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

편 기감미주자치연회(감독 임승호 

목사)는 5월 4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동욱 목

사) 제 42회 총회도 4월 19일 남가주 

산샘교회서 화상으로 진행된다.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총회

장 김명옥 목사)는 지난해 총회를 연

기했으나 올해도 예정된 4월 총회는 

하지 못했으며 오는 8월 16일부터 18

일까지 뉴욕프라미스교회에서 대면 

정기총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장로회한인교협(PCA-CKC)

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예정

했으나 10월 초로 연기하고 대면 정

기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RCA한인교회협의회 전국총회는 

최근 각 지역교협들이 몇 가지 옵션

을 두고 화상회의를 했지만 아직 결

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년에는 신학

적인 이슈와 조직구조적인 이슈가 있

어 총회가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미남침례회(SBC) 한인교회총회(

총회장 이성권 목사)는 미남침례교

와 동일하게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테네시 주 내시빌 굿레츠빌제일침례

교회에서 열린다. 

또 얼라이언스(총회장 문형준 목

사) 한국총회는 5월 29일부터 한국

의 동탄그레이스교회에서 개최한다.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

을 앞두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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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바이든 캠페인의 웹사이트

에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성소수자) 평등을 발전시

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이라는 문서

가 수록됐다.

이 문서는 "평등법(Equality Act)

은 성소수자(LGBTQ+) 미국인을 위

한 법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

는 최고의 수단이며 성소수자

(LGBTQ+) 개인이 기존의 시민권법

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 할 것"라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바이든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

법 순위(top legislative priority)로 

강조해왔다.

이뿐 아니라 바이든은 성소수자

(LGBTQ+) 가정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보호 기관이 연방기금을 받

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에도 "연방 계약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인종, 성별, 성적지

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에 근

거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노

동자 및 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시민 지도자와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또 이 계획은 "미 국방부에 트랜

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차별로부터 자

유로울 수 있도록 지시한다"는 계획

이다. 또한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

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

영하는 신분확인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정부

문서에 성별 표시를 'M', 'F' 또는 'X'

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다"는 조항도 있다. .

바이든은 또한 트랜스젠더로 신

원확인 된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

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선

택한 성별 정체성에 해당하는 욕실, 

라커룸 및 샤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침을 복

원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계를 비롯한 반대 진

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바로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기가 평등법

에 결사반대하는 주 동인이기 때문

이다. .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교수인 더

글라스 레이콕(Douglas Laycock)

은 2019년 도입 이후 평등법을 비

판해오고 있다. 그는 연방 차별금지

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

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 법안이 차

별 주장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

문이다. 

그는 "일방(LGBTQ+)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며,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과 가치로 자신의 삶

을 살 수 있는 양측의 자유를 보호

해야한다"고 말했다. 

평등법 반대자들의 또 다른 주요 

두려움은 LGBTQ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종교적 반대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운영

하거나 아니면 이법을 따르는 것 중

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

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019

년 민주당의 만장일치(8명의 공화

당원의 지원)와 함께 평등법을 통과

시켰고 현재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과됐다.

아직 상원은 더 불확실하다. 상원

의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을 거의 지

지한다.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에

서 상원의석 2개가 민주당으로 넘

어가 지금 상원의 공화당/민주당 비

율은 50대50이며 동률인 경우 결정

표를 던지게 될 카말라 해리스 부통

령은 당연히 이 악법을 강력히 지지

한다.  

다행인 것은 의사진행방해

(filibuster) 없이 통과하려면 총 60

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거

의 다 찬성할 것이 예상되며, 공화

당 상원들중에서는 누가 찬성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크리스천들

은 상원의원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긴급전화/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기

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주말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존슨앤존슨의 

코비드-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의 

파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 이어 존슨백신까지 갖게 됨으

로써 접종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백신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존슨백신은 기존의 백신과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른 백신입니다. 기존의 백신은 코로나19 바이

러스의 스파이크 부분(인체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의 유

전정보를(mRNA) 우리 몸에 주사하여 우리 몸으로 하

여금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한 후 이렇게 생성된 단백

질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존슨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부분에 해당되는 유전정보(DNA)를 사람

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변형시킨 아데노바이러스에 입력하여 아데노바이러스를 변

형시킨 후 인체에 접종합니다. 인체에 들어온 아데노바이러스를 통해 스파이크 프로

틴이 형성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파이크 프로틴과 싸우기 위해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존슨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26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우

리 몸에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일부의 사람들은 아데노

바이러스 26에 이미 노출된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슨백신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아데노바이러스26의 항체보유자들이 태국, 브

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지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이들에게서는 항체 

형성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존슨백신은 앨러지가 없고 상온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이

자와 모더나 백신에서 앨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Lipid 물질이 존슨백신에는 포함되

지 않기 때문입니다. 앨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함

으로 인해 특별한 의료기구가 없는 산간지역 접종에 대단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

다. 1회 접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백신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반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국제항공여행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촌 전체가 1회씩 접종을 받

기 위해서는 747회 비행기가 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2회이냐 1회이냐는 엄청난 차

이를 만들게 됩니다.

셋째, 현재 종교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셀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슨백신에 사

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 26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공장과 같은 역할

을 감당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셀라인이 감당합니다. 셀라인은 특정한 

부위의 세포를 계속해서 복제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존슨백신의 경

우에는 PerC6라는 셀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C6라는 세포는 최초 1985년 네

덜란드에서 낙태된 태아의 망막세포를 사용하여 이후 복제과정을 거쳐 셀라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초기 실험단계에서는 HEK293이라는 

셀라인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1973년 네덜란드에서 낙태된 태아의 신장(콩팥)세포

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처음 실험단계에서만 

휴먼 셀라인을 사용했고 이후 제조과정에서는 더 이상 셀라인을 사용하지 않는데 

비해 존슨백신은 계속해서 셀라인을 사용하여 제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

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신앙적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조할 내용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Zika 바이러스와 Ebola 바이러스 백신을 제

조하여 사용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제조에 인간 셀라인이 사용된 것과 관련되어 이 영역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를 다

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

가도록 만드는 사례입니다. 누군가에게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헤친

다면 그것은 명백히 죄악된 행위이지만 사고를 당해 뇌사가 된 사람의 장기를 본인

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이식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방향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몸

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값진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hank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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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시론

코로나 백신과 신앙인

본색 드러낸 민주당 ‘평등법’ 결사반대!

펜데믹 여전, 대부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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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가치란 글에 보면 이

런 내용이 있습니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애인

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

세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

으시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

머니에게 물어보세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사고

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세요. 100분

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

시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

년 한해를 주셨습니다. 이 소중

한 시간을 무엇으로 살아야 할

까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

생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

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

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

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

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

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

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

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

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

고 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

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1)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의 삶을 삽

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

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

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

혜 놀라와”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

젼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

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

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

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

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적은 것

에서부터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 48절에 보

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

하면,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

벗고 마침내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기를 바랍니다. 

2)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자랑

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

수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바

울은 은혜 받기 전에는 학식이

나 지위, 재물을 자랑했지만 은

혜 받은 후에는 예수님만 자랑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

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

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입

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자

랑합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부

끄럽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때달으면 예수님을 자랑합니

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주의 십

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

기어/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십자가

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

지 못하네/은혜 아니면 나 서

지 못하네/놀라운 사랑 그 은

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

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

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

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으로 삽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

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하였

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강권하시는 사랑의 힘으

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 위해

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

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

신 사랑입니다(롬5:8). 예수님

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

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

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

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

랑을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

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

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

령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1서 3장 23절에 보면,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

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

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

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하

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

한 한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코로나바이러스 팬

데믹이라는 힘든 시기를 지났

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면서 우리가 깨달은 소중한 것

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과,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

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교

훈을 잊지 않아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

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

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날마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웃을 사랑하는 복된 한해가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bbainfo@gmail.com

이의철 목사
(뉴저지은혜제일교회)

푸/른/초/장

고린도전서 16장 23-24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앵그리 너구리, 불마왕 라면, 

불닭볶음면, 엽기떡볶이... 모

두 매운 식입니다. 생각 만해

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

까?

매운 맛에 열광하는 한국인

들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매운 

맛이 있다고 합니다. ‘매운맛’, 

‘더 매운맛’, 그리고 고통스럽

게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극강의 매운맛’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햄버거와 

피자를 먹고 자란 우리 자녀

들이 매운 음식을 즐기는 것

을 보면 피는 못 속이는 것 같

습니다. 저도, 지금은 건강상

의 이유로 많이 자제하지만, 

과거에는 2단계나 3단계 매운 

짬뽕을 먹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

다.

그런데 매운 맛은 혀로 느끼

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과 같

은 미각이 아니라 피부와 신체 

내부에 “PAIN”아픔을 느끼는 

통각이라고 합니다. 고추 속에 

캡사이신(Capsaicin)의 자극

을 받은 삼차신경이 대뇌에게 

신호를 보내면 대뇌가 우리로 

하여금 통각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운 맛이 있

습니다. 음식의 매운 맛을 안

다고 인생의 매운 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음식의 매운맛을 즐긴다고 해

도 “인생의 매운 맛”까지 즐기

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매운 맛은 고통이고 아

픔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매운맛입니다.

40년 광야생활 동안에 하나

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

님을 정면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의 매운 맛을 경

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

지를 만들어 축제를 열며 방종

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

다.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다가 독뱀에 물려 죽었

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

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출애

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

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

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 매운 

맛 좀 볼래? 너! 뜨거운 맛 좀 

볼래?” 하며 툭하면 화를 내고 

진노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섭

고 변덕스러운 분도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

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

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

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

시고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우

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

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청양고추가 듬

뿍 들어간 짬뽕 국물을 들이켜 

혀가 알알하고 눈물이 나는 것 

같은 매운 맛을 경험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극강의 매운 맛

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

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

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주

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

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끔

찍하고 고통스러운 극강의 매

운 맛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

므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

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은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

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

아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

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

니다. 아무도 영원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매운 맛

을 경험하는 분을 아십니까? 

극강의 매운 맛인 하나님의 심

판을 피해야 할 분을 아십니

까? 그 분이 음식의 매운 맛을 

즐겨도 인생의 매운맛은 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새생명 축제

에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매운 맛

<2면에서 계속>

이처럼 소셜 미디어가 현대인

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서 사순절 동안 우리 기독교인

들은 이 시간을 절제함으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자는 것이 미디어 

금식의 주된 목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금식이

란 어른이나 십대 할 것 없이 하

루 한 끼 금식보다 더 힘든 금식

이 되겠지만, 온 가족이 함께 스

마트 폰과 태블릿을 사순절 동

안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

고, 그 시간에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사순절 묵상이나 가정예배

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

간을 가지도록 하자.

2. 대안적 금식

전통적으로 하루의 한 끼를 거

르는 것이 금식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

식을 포기하고 사순절 동안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의 일부로 여겨지

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

순절에 포기하고 먹지 않는 음식

은 커피,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이다. 또한 패스트푸드, 금주, 정

크푸드, 좋아하는 간식, 또는 탄

산음료를 사순절 동안 절제하며 

대안적 금식을 할 수 있다. 

3. 탄소 금식

202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

지 전미 지역 40여 개의 주에 걸

쳐서 겨울 기상경보가 발행됐

고, 텍사스주 등 남부지역에 역

사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엄

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미 과학

자들 사이에서는 2월에 미국을 

강타한 폭설은 지구 온난화 현

상으로 북극이 더워지면서 발생

했을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일

고 있다. 이처럼 텍사스에 눈이 

내리고, 북극의 눈이 녹고, 2019

년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의 이

유는 무엇일까? 

세계기상기구(WMO)는 전 세

계에 기록적인 더위가 확산된 

것은 장기적 지구 온난화 경향

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

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석탄

과 석유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

에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따

듯한 물로 샤워, 헤어드라이어 

사용, 전기 주전자, 자동차 이용, 

노트북 사용, 전기밥솥, 수입고

기, 가스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

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배출된

다.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배출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하나

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전하자

는 것이 바로 탄소금식이다. 탄

소금식을 통해 쓰지 않는 플러

그를 빼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

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의 일

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대신 

개인 보온컵과 장바구니를 사용

하고, 축산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자제하고, 자가용 대

신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하며, 

정기적으로 타이어 체크를 하

며, 꼭 필요한 만큼 물을 끓여서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하지만 

온난화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금식은 초기부터 초대교회의 

일부였다. 초대교회 교인에게 

금식은 죄와 방탕한 삶에 대해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

요한 신앙 행위였다. 또한 금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식하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

상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삼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텔레비전, 소셜 미

디어 혹은 쇼핑 등을 삼가함으

로써, 다른 사람은 육식이나 커

피, 초콜릿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삼가함으로써 금식을 한

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

로부터 참회하고 돌아서서 하나

님께 되돌아온다.

팬데믹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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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약의 장막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배를 상

징한다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윗시대에도 모세의 장막성전과 똑같

은 장막성전이 있었는데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성전의 예배는 어

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장막에 관한 여러 가지 명칭을 소개하면 1)장막(tent) 2)성막(taberna-

cle)-거룩한 장막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

니다. 3)성소(sanctuary)-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성소라고 합니다. 4)회막(tent 

of meeting)-만남의 장막 이라는 의미입니다. 5)증거막(tent of testimony or 

witness)-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 인간

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과의 만남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

하신 특별한 장소가 장막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십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과 진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선택된 특별한 장소가 바

로 이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세워진 장막을 보며 이

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God is with us).

질문하신대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은 같은 장막이나 예배 면에서 차

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노래나 찬양이 없고 늘 피와 짐승 냄새만 진

동하며 오직 엄숙하고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예배는 달랐습니다. 노래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대상15:16). 찬

양이 있고 박수가 있고 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외침과 할렐루야, 아멘이 있

었습니다. 역대상 25:1-6절을 찾아 읽어보십시다. 다윗은 예배를 위하여 대

규모의 찬양단과 관현악단을 조직하였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모집하여 

38,000명을 선발,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로 삼았으며 이들은 전적으로 찬양분

야를 담당하였고 찬양을 인도하는 등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때부터 조직

적인 찬양이 히브리 예배의 영구적 특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삽, 헤만 여

두둔이란 세 지휘자를 세워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규모있게 만들어 하

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모세의 장막과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입니다. 모세의 장막

에서는 제사장의 감정이나 혹은 감정의 고백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신령한 노래(찬양과 예언의 영이 넘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솔로몬이 이어받아 계속됩니다.

“다윗이 군대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

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호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이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

을 좆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대상25:1-2) 신령한 노래의 히브리어는 “나바”

라는 말로서, “노래로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점

이자 모든 예배자들이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 찬양대나 찬양인도자들은 단지 음악으로서의 찬양으로 섬기는 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

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사모

해야함을 보여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모세의 장막은 짐승피의 제사, 다윗의 장막은 찬양과 기쁨의 예배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악법, “평등법” 또는 “포

괄적 동성애 인권법안” 하

원 통과! 

지난 2월 25일 하원에서

는 최악의 반기독교적이며 

자녀 정체성 파괴하고 역차

별하는 악법“Equality Act-

평등법”이 224 대 20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224

명, 2명 제외한 민주당 전체

와 3명의 공화당하원들(이

름은 나중에 제공하겠습니

다)과 반대 206명, 4명 제외

한 공화당 전체와 민주당소

속 미시시피 하원인 Bennie 

Thompson. 

상원에 올라감! 

지난 3월 3일에 Senate 

Majority Leader인 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

용하여 위원회들도 거치지 

않고 “평등법”을 곧장 상원

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미 대

통령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

더/동성애 특혜확장 정책들

을 사인한 조 바이든은 “평

등법”은 상원에서 통과되자

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하

였습니다.  

따라서 언제 악법이 상원

에서 통과될지 모릅니다. 긴

급히 Action을 취해주세요! 

1분도 안걸리는 서명방법은 

Tvnext.org에 가셔서 이 기

사와 비슷한 제목을 찾으시

면 나옵니다. 

H.R.5 이름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름과 완전 반대

의 정책, 역차별하는 법안입

니다.

“Equality Act-평등법”: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a 

comprehensive LGBTQ+ 

civil rights bill(포괄적인 동

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

름.   

미국 역사상 최악중 최악

의 법안이 될 평등법 -H.R.5

가 통과되면 무슨 일이? 

1. 유아원에서(Kinder)부

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연습하

도록 장려되며, 성별 대명들

을 각자 골라서 요구하는 것

을 배워 집과 교회서까지 자

신들의 성별대로 불러달라

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

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

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남성

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를 제

공하는 게 미전역에 합법화 

됩니다.   

3. 남자 아이들이 여자트

랜스라고하면, 여자 아이들

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

룻밤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어린십대들에게도 사춘기차

단제 호르몬, 절단수술, 화학 

및 외과적 낙태에 대한 보험

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

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이제는 대학교뿐 아니

라 고등학교에도 임신센터

가 낙태추천을 제공해야합

니다.

5. “평등법”을 비준수하는 

교회와 학교나 단체들은 연

방, 주정부 및 지방 세금면제 

및 인증을 잃게 됩니다. 

6. LGBTQ의 “Q”에는 약 

550개의 성적으로 이탈한 

성도착증을 정상화시키는 

단어들이 포함되며, 캘리포

니아에서는 이미 “성향”으

로 통과시킨(SB1172) “소아

성애-Pedophilia”가 이제는 

현 바이든 정부의 “평등법”

에 의해 “소아성애자”도 다

른 성도착증 범죄자들과 함

게 보호받게 됩니다. 

7. 평등법에는 기독교를 

보호하는 Religious Free-

dom Restoration Act(1993)

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크리

스천들의 신앙

의 자유와 권리

까지도 삶의 모

든 터전에서 억

압을 받게 됩니

다(학교뿐 아니

라 기독교학교, 

교회, 비즈니스, 

단체 포함!)

‘소아성애’를 

정 상 화 시 키 기 

위해 전념하는 인권운동조

직 B4U-ACT 

이 단체는 스스로 “(소아

성애)사람들이 직면한 문

제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30여명의 credential가 있

는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어

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끌리

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함께 노력”하는 단체라고 소

개합니다.  

이 단체는 소아성애자에 

대한 새로운 어법을 소개하

며 “미성년자에게 끌리는 사

람(minor-attracted per-

son)”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

습니다.

우리가 이 악법을 못 막는

다면 반기독교 성향이 짙은 

대도시들뿐 아니라 미국 전

역이 악법을 수반(comply)

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보

다 훨씬 더 사악한 죄악을 하

나님 앞에 범하게 될 것입니

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는데, 동성애보다 더 심각

한 “트랜스젠더, 퀴어(성별/

생식기/몸을 바꾸는)”가 되

도록 정치화하여 죄를 죄로 

부르지 않는 그 엄청난 거짓

과 혼돈시키는 죄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요!     

크리스천이라면 직분을 

떠나서 다시 오셔서 죄를 확

실하게 판단하실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며 무

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며 기

도하며 영적 전쟁에 용감히 

일어나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외 훨씬 더 많은 반대

해야 할 이유들은 이전에 

적은 링크에 가서 참조하세

요:http://tvnext.org/2021/02/

oppose-equality-act/

동성애 운동단체인 LG-

BTQ Nation은 퀴어에 대

해 설명하길, “LGBTQ의 Q

는 LGB에 포함되지 않은 다

른 성적 지향과 성별을 의미

한다. 만약 당신이 젠더중립

적(gender-neutral, non-

binary), 젠더(agender) 플

루이드(genderfluid), 범섹

슈얼(pansexual), 무성애자

(asexual), 솔로 섹슈얼(so-

losexual) 또는 LGBT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것이라고 

해도 Q가 당신의 정체성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만 서명하지 마시

고 온가족들 것도 해주시고 

주위에 널리 널리 알리시어 

여러분 지역의 상원들이 이 

역차별에 앞장서게 될 H.R.5

에 꼭 반대하도록 여러분의 

지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의: Tvnext.org@gmail.com

“평등법 H.R.5” 하원 통과 상원으로...반대서명 서둘러야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김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김치특공대는 마

음의 준비를 하시오!” 하고 얘

기한다. “아마 이번 토요일쯤 

할게요.” 출동소식에 남편은 약

간 귀찮은 듯 “아니, 벌써 다 먹

었나?” 하고 아이들은 “옛썰!”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우리 아이들은 김치 없는 밥상

을 생각 못한다. 모든 음식을 편

식 없이 맛있게 잘 먹고, 집에서 

주로 한식을 해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8살 둘째 아들은 김치 

국물을 김치주스라고 하며 숟가

락으로 떠먹을 정도로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학교수

업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

며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점심

은 학교런치로, 저녁 한 끼 정도 

한식을 먹었던 아이들의 한식비

중이 높아졌다. 자연히 김치도 

더 빨리 먹고 더 많이 자주 담그

게 되었다. 

이제 김치는 직접 만들어 먹

지 않아도 미국 대형마켓에서 

Kimchi로 표기되어 많이 팔고 

있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세계

적인 음식이 되었다. 내가 사는 

노던버지니아는 한인인구가 높

아서 대형 한인마트나 한국식당

도 많다. 손쉽게 맛있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한국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배추절임 

정도나 양념분배에 따라 담글 

때마다 맛이 변하는 집 김치에 

비해 시판김치는 맛도 일정하

고, 감칠맛이 커서 훨씬 맛이 좋

다. 솔직히 가격도 다양한 채소

와 갖은 양념 비용을 생각하면 

사 먹는 편이 더 쌀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집에 ‘김치특공

대’라는 특수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나와 우리가족에

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

라 엄마,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

니... 그리고 그 분들께 이어받은 

사랑과 믿음, 한국문화를 아이

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마

음인 것이다.

감리교인 우리 집안은 증조할

머니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먼

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 나의 아이

들로 5대째 믿음의 유산이 이어

지고 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다. 방에서 두 손을 곱게 모으

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던 모습과 

김치를 함께 만들고 맛보는 장

면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가끔 오

시던 할머니께선 오자마자 김치

부터 만드셨다. 거실에 신문지

를 넓게 깔고 마루가득 푸릇푸

릇 싱싱한 쪽파를 다듬고 계셨

다, 배추김치는 항상 있으니, 할

머니께서는 손품이 많이 드는 

파김치를 꼭 담그셨다. 하교 후 

할머니 옆에 앉아 같이 파를 다

듬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양념을 갖다 

드리며 능숙한 조수 역할을 했

다. 

파김치가 먹음직스럽게 양념

에 잘 버무려지면 “간 좀 볼래?” 

하시며 주는 할머니 파김치는 

쌉싸름하며 짭조름하고 또 신기

하게 달달한 맛도 났다. 맛있다

며 연신 파김치를 집어먹는 내

게 “속 쓰릴라...” 하시며 찬밥 

한 숟갈 입에 꼭 넣어주신 할머

니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 냄새

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아

이들과 김치를 담그면 이제 천

국에 계시는 할머니와 우리 아

들 나이였던 어린 시절 내가 떠

오른다. 

먼 훗날에 우리 아이들도 온 

가족이 부엌바닥 가득 재료들을 

펼쳐놓고, 무를 함께 자르고, 엄

마가 필요한 고춧가루, 설탕, 까

나리액젓을 양념으로 넣은 일을 

기억할 것이다. 엄마 김치가 ‘맛

있었다’ 보다 그때 우리 참 ‘재

밌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인의 매운 맛도 계

속 사랑하면 좋겠다.

전혀 의도하거나 미리 계획한 

글이 아닌데, 이번 칼럼을 쓰는 

동안 중국이 김치를 중국음식으

로 미디어에 홍보하며 전 세계

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구글

에 Kimchi로 검색하면 Origin 

of China로 되어있어, 미국 한

인커뮤니티 회원들이 구글 사이

트에 피드백을 보냈고 구글에 

많은 한국직원 분들도 즉각 회

사에 함께 얘기하여, 반나절 만

에 연관검색어에 China를 

Korea로 정정했다. 안타깝게 점

점 세상은 당연했던 것들을 당

연하다 얘기하지 못하고 내 것

도 남의 것이 되는 혼돈과 무질

서가 난무해져간다. 

김치가 여러 색깔의 많은 재

료, 각각의 맛이 함께 섞여져 더 

맛있고, 깊게, 건강한 맛을 만들

어 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러 인종,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 살며 더욱 깊고 건강하게 

커가길 소망한다. 특별히 크리

스천으로 김치처럼 세상에 잘 

버무려지지만 매운 믿음의 맛도 

잃지 않기를 기도한다. “김치특

공대 오늘도 출동- 성공!!”
songjoungim@gmail.com

             

2021년 3월 13일 토요일www.chpress.net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性정체성 무너뜨릴 ‘평등법’ 입법 막아야”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사진) 목

사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미국 상

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평등

법’(Equality Act)을 “매우 위

험한 법안”이라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에 나

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에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여성 스포츠계를 무너뜨

릴 뿐 아니라 화장실 기숙사 여성쉼터 등에 자신

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줄 것”이라며 “절실한 기도와 함께 상원

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법을 지지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날 그레이엄 목사는 빌리그래함전도협회

가 운영 중인 인터넷사이트 ‘디시전매거진’에도 평

등법이 도입되면 발생할 폐해를 자세히 적었다. 그

는 “평등법은 공공편의시설로 지정된 학교, 교회, 

의료기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부

의 신념과 명령을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면서 “교

회와 기독교단체 등은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기독교 신념에 적대적인 사람의 고용을 강요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진에게 성전환 수

술을 강요할 수 있어 의료 전문가의 양심을 박탈

하며, 정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대학에 ‘대

학인가 거부’ 등으로 위협을 가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그저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할 뿐이며, 

평등법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에 나서고, 교회는 평등법의 중요성

을 인식해 우리가 오랫동안 축복 속에 이어온 종

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과 자비

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평등법은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평

등법은 2019년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됐다.

BCS,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입양 허용 

미국 최대 개신교 입양단

체가 동성애자 부부에게도 

입양을 허용키로 하면서 논

란이 일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신앙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본부를 둔 복음주의 단체 

베다니크리스천서비스(BCS)는 지난 1일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타 동성

애) 부부를 상대로 한 입양을 즉각 허용할 것”이라

고 발표했다.

크리스 폴루스키 BCS 회장은 이날 1500여명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유형의 가족들에게 예수님

의 사랑과 연민을 담아 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CS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부 지원을 받으

려면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 신청도 수용해야 한다

는 각 지방 정부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BCS는 2007년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은 한 남

자와 한 여자의 언약이자 평생 결혼”이라는 견해

를 밝히고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 의뢰가 들어오면 

비공식적으로 다른 기관에 인계했다. 하지만 2018

년 필라델피아에 사는 레즈비언 커플이 문제를 제

기하자 필라델피아시는 BCS와 모든 계약을 중단

했다. 2019년엔 미시간주도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

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두 곳을 포함해 12개주 

BCS 지부가 지난해까지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고, 이번 전면 개방까지 이어졌다.

BCS이사회는 지난 1월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

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이자 평생 결혼”이라

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 ‘포용적 결의안’을 투표

를 거쳐 승인했다.

두 아들을 입양해 기르는 러셀 무어 미 남침례

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

고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모두가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해 기독교적 입양과 양육 서비스의 필요

성은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신앙에 기반한 기관

들이 기독교 핵심 신념에 따라 굴복하지 않고, 위

기에 빠진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해 왔던 그동안의 

노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많은 복음주의권 아동보호기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도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

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자, 래리 크랩 별세

‘결혼 건축가’ ‘에덴 남녀’

로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상담심리학자인 

래리 크랩 박사(사진)가 지

난달 2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크랩 박사는 1970년 일리노이대에서 임상심리

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애틀랜타대 상담

센터에서 소장으로 활동했으나 일반 심리학에 한

계를 느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종교개혁가 칼뱅의 사상

을 담은 기독교 상담학을 정립했다.

기독교 상담학은 크랩 박사가 최초는 아니다. 70

년대에 이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제이 애덤스

가 성경의 원리를 상담학에 적용하고 있었다. 크랩 

박사는 여기에 대중적 변증가였던 프랜시스 쉐퍼

와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통해 기독교 상담의 기초를 닦았으며, 삼위일체 신

학과 로마서 7장 6절인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

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

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의 ‘성령의 새로

운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

담을 대중적으로 체계화했다.

뉴웨이미니스트리(New Way Ministries)를 설립

해 ‘새로운 기독교 상담학’을 추구했으며 공동체 

중심적 상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과 영적 갈망을 북돋우는 상담으로 기독교 

상담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콜로라도기독대(CCU) 

기독교상담학 교수, 전미기독상담인협회에서 영

성 부문 책임자로 활동하며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

학을 확산시켰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와 기독대학 상담학 과정

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효과적인 성경적 상

담’(Effective Biblical Counseling)은 그의 대표 저

서다. 국내에도 ‘래리 크랩의 파파기도’ ‘아담의 침

묵’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하나님의 러브

레터’ ‘행복’ ‘결혼 건축가’ ‘인간 이해와 상담’ ‘영적 

가면을 벗어라’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 ‘에덴 남

녀’ 등이 번역됐다.

전세계 취약아동들 벼랑 끝에… 

코로나19로 전 세계 취약

가정 아동들의 삶이 더 피폐

하고 가난해진 것으로 조사

됐다. 이전보다 결식 아동노

동 조혼 등에 노출된 아동들

이 증가했다.

국제개발구호기구 한국월드비전(회장 조명환)

은 지난 4일 월드비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

나19와 아동·청소년 불평등 정책포럼’을 개최했

다. 국내외 취약가정 아동에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아동·청소년의 불평등 문제와 해

결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영국 퀸즈대 벨파스트 아동권리센터 공동책임자 

브로나 번 교수는 ‘코로나19와 아동 불평등’을 주제

로 기조 발제를 했다. 번 교수는 지난 8개월간 137개

국 8~17세 아동 2만625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이

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한 아동은 41%였다. 아이들

도 이전보다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졌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볼리비아의 9세 여아는 “부모가 직장을 잃

어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코

로나19는 기존 취약 아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

로나19 이후 전체 아동 중 일반아동은 20%가 식량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주아동과 난

민신청 아동은 일반아동의 두 배 수준인 각각 38%, 

40%가 식량부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국제월드비전 분쟁취약국의 애슐리 러벳 정책 선

임고문은 ‘코로나19와 해외 취약아동’을 주제로 발

표했다. 러벳 선임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

이러스 차단을 위해 194개국의 학교가 봉쇄 및 휴교

를 결정했다”며 “학생 16억명 이상이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교로 아이들은 배움과 

발달의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낮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공간을 박탈당했다. 인도의 한 13세 여아

는 “저는 다시 학교가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

야 일하러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러벳 선임고문은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지난

해 휴교 규모가 절정에 이른 시기 3억7000만여명

의 아동이 결식을 경험했다”며 “아동이 학교에 다

니지 않으면 조혼 임신 아동노동 등 더 취약한 상

황에 놓이고 폭력 착취 학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국제월드비전이 지난해 5-7월 아시아 9개국에

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8500만여 가구가 식량 부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억1000만여명의 아동이 굶주림에 시

달렸고 800만여명의 아동이 강제노동 구걸 등의 

폭력에 노출됐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가정 경제

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혼에 내몰렸

다.

러벳 선임고문은 “모든 아동에게 기초의료 서비

스에 대한 접근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정

신건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성폭력 등을 근절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포

함해 모든 아동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

분쟁과 재난 상황 등에 처한 아동과 가족을 보호

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조명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전 세

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월드비전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아이들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인 10명 중 9명 “중국은 적”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중

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

과가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

에 이어 팬데믹에서까지 ‘중

국 책임론’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대(對)중국 여론

이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2596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는 중국을 ‘동반

자(partner)’라기보다는 ‘경쟁자’ 또는 ‘적’으로 여

긴다고 답했다.

중국에 대해 ‘매우 냉정한(very cold)’ 또는 ‘냉정

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응답자도 67%가 나왔다. 3

년 전인 2018년 조사 때(46%)보다 21%포인트 높

아진 수치다. 중국에 ‘온화한(warm)’ 감정을 느낀

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 많

아졌다. 48%의 응답자는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

년에는 32%의 응답자가 이같이 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았다. 중국

과 협력하기보다는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72%, 민

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37%가 나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5%,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

룰 것으로 확신한다는 응답은 53%였다. 이는 테러

리즘이나 기후변화, 무역문제 등 다른 글로벌 이

슈에 대한 긍정 응답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의혹과 홍콩

에 대한 통제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중국 내 인권 증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퓨리서치는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

서 경제적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빨리 달라”“맞기 싫다”…백신전쟁 두얼굴

세계 125개국에서 코로

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

는 가운데 자국정부의 방

역대응에 항의하는 ‘두 얼

굴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백신이 부족하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와 지나친 방역조치

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불만이 팽팽

하게 맞서고 있다.

6일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

르면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은 전날 수도 

아순시온에서 발생한 시위로 내각이 총사퇴한

다고 밝혔다. 시민 수백명은 공공병원 치료약물

과 코로나19 백신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압 경찰과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졌다.

NYT는 지난해 7월 파라과이 정부가 경제활

동을 재개한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해지

면서 보건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실

제 코로나19 환자 가족들이 마취제 등 약물을 

암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다. 국립병원에 있는 약

물은 도난당하는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공급된 양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4000회분에 불과하다. 곧 칠레가 기증한 중국

산 시노백 백신 2만회분이 도착할 예정이지만, 

파라과이 인구 700만명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

준이다.

정부를 향한 공분이 확산되자 상원은 훌리오 

마솔레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는 전날 사임했다. 압

도 대통령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개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김치 특공대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사/모/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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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 소년’이라 불렸던 강영소(康

永韶)는 1886년 2월 18일에 평안남도 

증산면 취용리에서 강명화의 6남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증산군 

공립소학교에서 공부하다가 1903년

에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04년

까지 공부했다. 어머니 송 씨와 두 동

생은 한국에 남겨두고 38세의 아버지 

강명화와 25세의 형 강영대 부부와 7

살 된 동생 강영각과 함께 19세의 그

와 그의 부인이 진남포에서 청룡환 선

박을 타고 부산을 거쳐 일본에서 차이

나 선박을 타고 1905년 5월 29일에 

노동이민자로 하와이에 이주하였다. 

에와한인감리교회

에와 농장에서 노동하던 강영소가 

1905년에 윤병구 등과 함께 하와이 

한인사회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

으로 예와친목회를 결성한 이듬해인 

1906년에 김영식 목사가 담임하던 에

와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그해 학

습을 받은 그는 이듬해에 15명과 함

께 세례를 받았다. 이 해 본 교회의 학

습교인이 71명이었고, 세례교인은 70

명이었다. 

강영소는 1906년에 민찬호 등과 함

께 하와이 한인 이주민의 자치계몽을 

위하여 호놀룰루에서 공진회를 조직

했다.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퇴

위를 당하던 때 공진회는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와이에 있던 

23개 한인단체와 통합하여 한인합성

협회를 결성했고, 한인합성협회가 장

인환과 전명운에 의한 친일 미국인 스

티븐스 저격 의거를 계기로 1909년에 

미국 상항의 공립협회와 통합하여 국

민회가 될 때 강영소는 합성협회 대표 

중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국민회는 

1910년 대동보국회와 통합하여 대한

인국민회로 출범했다.

상항한인장로교회 

뇌병으로 인해 하와이 지방총회와 

신한국보의 직책을 내려놓고 강영소

는 공부하기 위하여 1910년에 상항을 

거쳐 가족이 있던 엎랜드 인근 나성으

로 이동했다. 

이듬해 신한

민보 총무로 

초빙되어 상

항으로 이동

했는데 5월 

28일에 상항

한인장로교회

에서 설교했

고, 이후 이대

위 목사가 목회하던 본 교회에 출석했

다. 그달에 그는 본 교회 청년회 회장

으로 선임되었는데 기타 임원으로는 

전도국장 장나득, 학문국장 최정익, 

인제국장 박영식, 교제국장 양주은, 

통신국장 강 번 그리고 회계국장 박윤

하였다.

1911년 11월 호의 ‘대도’에 따르면 

강영소는 본 교회 유사 조원두와 이순

기가 출타할 때에 황사용과 함께 유사

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그가 하와이를 

떠날 무렵에 자유교회 교인이었으므

로 유사 임무를 사면 청원하였으나 ‘

대도’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생각

하여 본 후에 결정하겠으나 별로히 큰 

관계가 없을 것은 우리 한인의 단합심

으로 밀접한 내정을 보아도 피차를 가

릴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하노라”고 보

도했다.

스탁톤한인감리교회 전도인

1911년 12월 5일에 강영소는 상항

한인감리교회 청년회 전도국장이 되

었는데 회장은 황사용, 인제국장은 양

주은, 학문국장은 최정익, 교제국

장은 차의석, 통신국장은 김대연 그

리고 회계국장은 장나득이었다. 이듬

해 1월 7일의 본 교회 청년회 통상회

는 “우리 동포의 도덕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에 스탁톤 근방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기를 결정”하였다. 

그해 1월에 소노라 스트리트(Sonora 

Street)에 대한인국민회 지방회와 경

찰소가 있을 만큼의 한인사회였지만 

스탁톤에는 교회가 없었다. 

1912년 2월 12일 자의 신한민보의 

글 ‘스탁톤 농작 호황’에 따르면 스탁

톤 인근에 자농과 병작이 9처나 되었

고, 소유 토지가 총 2,127에이커에 달

했으며 지난여름 감자 농사는 흥왕했

다. 이들 중에는 블랙스루따에서 300

에이커에 감자 농사하는 이재수와 박

영순 외 4명, 280에이커에 농사하는 

박승열과 장춘경, 자농하는 박창순, 

스탁톤 쉐면아일랜드 국민원 근처의 

전체에서 농작하는 김국민, 감자 농사

하는 박창순, 숴맨아일랜드에서 500

에이커의 감자 농사를 하는 박상섭과 

한영호 등 12인, 아일톤에서 30여 동

포가 노동하는 아스파라거스 농장을 

주장하는 김찬일, 스탁톤 근경에 

1911년 12월에 과실 농장을 신설한 

박상섭, 박귀호 그리고 김장연이 있었

다. 그리고 스탁톤에 있던 이순기의 

상점은 인근 자농하는 140에이커 동

포의 식료품을 공급하는데 점차 발전

되어 매월 판매가가 1,000여 달러였

으며, 만일 감자 수확철에는 이보다 

몇 배가 되었다. 

1911년 12월에 스탁톤에 허리상점

이 신축되고 낙성식을 했다. 이런 가

운데 환자도 있었는데 1911년 11월에 

김상기가 퇴원하여 스탁톤 한인회관

에 머물렀고, 이운옥은 원래 몸이 약

했는데 그 달에 스탁톤 병원을 찾았

다. 이렇듯 스탁톤에 많은 한인 노동

자가 집결되었으므로 전도사역은 그

만큼 절실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

다.

스탁톤 전도 결정 2주일 후인 1912

년 1월 21일 주일에 강영소는 전도를 

시작했다. 예배장소는 신성원이 운영

하는 여관이었다. 이곳에 국민회 경찰

소가 있었는데 그 집세는 각 농장에서 

스탁톤에 왕래할 일이 잦으므로 부근 

각처 농장에

서 배당하여 

공동집이 되

었다. 

“전도의 자

미를 많이 보

았”고, 이에 장

차 매 주일 이

곳에서 예배

를 드리기로 

하였다. 강영

소의 스탁톤 한인 전도를 위하여 그해 

1월에 상항 인근 백인교회인 오클랜드

감리교회 청년회에서 매삭 2달러 50센

트를 보조하기로 하였고, 본 교회 부인

회에서 6달러 40센트를 후원하였다.

상항한인감리교회 청년회가 전도국

장으로 황사용을 선임했던 1912년 3

월 3일까지 강영소가 스탁톤 전도를 

하였으므로 스탁톤 전도를 시작한 

1912년 1월 21일부터 셈하면 그의 전

도는 1개월 2주간이었다. 그런데 그해 

6월에 상항한인감리교회 이대위 목사

와 협의하여 스탁톤에 새로운 예배당

을 건물을 설립하고, 예배당에 부속한 

건물에 강영소의 부인이 거주하여 예

배당을 유지하는 데 조력하였다고 하

니 강영소의 사역은 계속된 셈이다.

 

1913년 5월 13일에 강영소의 셋집

에서 도산 안창호가 흥사단을 조직할 

때 강영소가 흥사단 발기인회 정원도

의 대리로 활동하면서 단우 번호 2번

이었다. 그 무렵 한인교회 청년회 회

장을 역임했고, 회장직은 이듬해까지 

계속되었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1916년 1월 

25일의 취임식에서 “나 강영소는 대

한인 국민회 북미 지방총회의 회장의 

직을 맡은 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

과 사랑하는 동포의 뜻을 의지하여 본

회 헌장을 보호하며 우리 동포의 복리

가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하느님의 사

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4월에 딸 

강단희가 인후병으로 6살의 나이로 

하늘로 가는 고통가운데서도 그의 하

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다.

강영소는 1918년 3월 9일 엎랜드에

서 리버사이드로 가던 길에 기차와 충

돌하여 문영운은 사망하였고 본인은 

사흘 만에 퇴원한 후 그의 부인과 아

들을 귀국시켰는데 태평양 선상에서 

부인이 사망하는 비보에도 이듬해 11

월에 대한인국민회 북미 지방 총회장

이 된 그는 나라 사랑을 꿋꿋이 지탱

했다. 

1921년 6월에 사업을 목적으로 하

와이로 가서 정원명과 회사를 세웠다

가 이듬해 12월 미국으로 돌아온 강

영소는 강혜순(또는 강수순)과 결혼

한 후 넷째 동생 강영상과 함께 시카

고로 이주하여 서양식당 사업에 몰두

하여 ‘강 브라더스 카페테리아 회사’

를 창립하여 크게 성공했다. 이런 가

운데 그는 상해임시정부, 국민회, 흥

사단에 후원했다.

염광섭과 황창하 등 학생들이 시카

고 남쪽의 김일선의 ‘레이크 팍 애비

뉴’의 셋집에서 1922년 3월부터 기도

회 모임을 시작했고, 그해 9월 강영소

와 김 경 등 일부 한인 사업가들이 북

쪽 링컨 애비뉴의 강영소의 집에서 기

도회를 시작했다. 두 해 후 8월 24일

에 학생 그룹과 사업가 그룹이 공동으

로 삼일운동 33인 중 한 분이었던 김

창준 목사를 중심으로 시카고한인교

회가 설립될 때 강영소는 김 경, 김원

용, 박장순, 염광섭, 조희렴, 차의석 등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그해 

이사부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부인은 

주일학교를 담당했다. 1927년에 강영

소 부부를 위해 만찬을 한 후 게재한 

사진을 찍었다. 강영소는 우측 첫 번

째 서 있고, 그의 부인은 우측 첫 번째 

앉은 사람이다. 매년 이사부원이었던 

그는 1931년에는 이사부장이 되었다.

갈홍기 목사가 부임하던 1931년의 

8월에 강영소는 고혈압으로 실신하면

서 6개월간 입원했고, 이후 활동이 제

한되었다. 한승곤 목사가 시무하던 

1934년의 8월 26일에 강영소는 병이 

재발하여 향년 48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주례하며 설교를 마친 한승곤 

목사는 “우리를 두고 아주 가시는 ‘창

해 소년’의 몸은 화초 동산 가운데 세

상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린 듯이 누

워있구나”라고 한 후 마지막 그의 얼

굴을 차례로 본 다음 발인했고, 그는 

어빙 파크 묘지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독립 운동을 

헤아려 2011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

서했다. 매부 양우조는 1963년에 독

립장을, 동생 강영각은 1997년 건국

포장을, 2012년에 아버지 강명화와 

동생 강영문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2013년에 형 강영대는 건국훈장 애족

장을, 그해에 동생 강영상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 강영소의 가족은 독립운

동의 명문 가문이라고 불린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6. 강영소(1886-1934)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가는 곳마다 헌신...스탁톤한인감리교회 전도인, 시카고한인교회 설립발기인

호놀룰루 공진회 조직, 안창호가 강영소 셋집에서 흥사단 조직...애국활동

강영소

상항 한인감리교회(1912년)

에와한인감리교회

스탁톤 한인감리교회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교인(1927년) 

강영소의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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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권의 윤리 구성과 내용

제 2권은 라무스주의에 입

각한 에임스의 신학체계의 

나머지 절반 곧 신앙에 따르

는 순종 또는 준수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1)순종하게 하는 능력

에임스는 “순종이란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실천이다”라

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마음의 준비”로 보

면 하나님께 “자녀”로서 순

종하지만, 의무로 보면 “종”

으로서 순종한다(2권 1.1)는 

것이다. 

에임스에게 “복종하는”이

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경

외함으로”(2권 1.11) 기꺼이 

순종하는 것(2권 1.1.4)을 의

미한다. 또한 복종하는 순종

은 성실함과 열정을 포함한

다(2권 1.34). 

그는 순종을 구원하는 믿

음과 연결시켰고, 그의 윤리

는 그의 교리와 연결되었다. 

그는 “삶의 원천이시며,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서, 

또한 순종을 자극하는 하나

님의 약속과 경고를 받아들

임으로서 “믿음은 순종을 낳

는다“고 한다(2권 1.15).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의

지와 행위, 즉 선에 대한 내

적인 거룩한 습관과 성향의 

덕(2권 2)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런 덕에 의해 생겨

나는 외적인 선행(2권 3)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결

하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으

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말

한다(2권 1.16). 또한 순종은 

미덕과 선행을 통해 이루어

지고 종교(하나님에 대한 사

랑) 뿐만 아니라 정의와 자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

된다.

  
2)종교와 정의로서의 십

계명 이해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의 

나머지 부분은 십계명을 다

루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마22:37-40), 

그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

누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의 “종교”와 인간 지향적인 

“정의”(2권 4.1-4)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는 종교 곧 경건

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

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신

학적인 덕에 비추어 설명한

다(2권 5-7). 이 세 가지 종

교적인 덕은 사람들이 말씀

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작용한

다(2권 8-12). 

여기서 에임스는 십계명

의 첫 번째 돌판과 그 신학적 

덕목이 어떻게 신앙과 하나

님에 대한 경배의 기초가 되

는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

째 돌판과 그 자비로운 덕목

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행실

의 본보기를 구성하는지 설

명한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대

해 그는 “우리의 이웃의 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웃에 대

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

하는 ‘정의’”로 설명한다. 이 

계명들은 이웃의 명예와 생

명과 성적인 순결과 법적인 

소유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웃의 선

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

고 사랑하라고 명령한다(2권 

17-22). 

이웃의 번성을 기뻐하라

는 열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요

약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약하고 있다

고 한다(2권 22, 19). 그리스

도인의 삶에 대한 의도는 십

계명에 규정된 것처럼, 하나

님과 서로에 대한 행실로 묘

사된다(2권1-22장). 이와 같

이 그는 실천적인 그리스도

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

도하심을 “신학의 정수”에서 

전개하고 있다. 

3)기독교 윤리의 종합

에임스에게는 기독교 윤

리 주제가 결정적으로 중요

했다. 그 주제는 실천적인 기

독교의 삶 자체에 대한 강조

점을 알고 있어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

한 삶은 활력적이고 실천적

인 경건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삶에 있어서 난해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분명하고 정

당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임스

는 “양심론”을 통하여 2권의 

주제를 더욱 깊이 설명하고 

있으며, “신학의 정수”의 후

반부인 2권의 윤리에 대한 

주석적인 기능으로서 “양심

론”을 썼다. 에임스는 보다 

발전된 개혁파 사상 체계와

의 간격을 메운 도덕신학 작

품을 여러 권의 책으로 묶어

서 출판했다.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가 에임스의 결의론

(決疑論)에 조화를 이루어 

쓴 그의 책 “기독교 예식서

(Christian Directory)”를 내

면서 “퍼킨스가 개혁파 결의

론을 발전시키는데 가치 있

는 역할을 했다면, 에임스의 

작품은 비록 간단하기는 하

지만 더 우수하며, 에임스가 

누구보다 더 탁월하다”고 칭

찬했다.

4)기독교로 충만한 에임

스의 작품

그의 작품은 실천적인 기

독교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는 구속 받은 자들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신

앙의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시한다. 그는 중

대한 언약적인 순종이 어떻

게 구속 받은 자들의 삶 속

에 들어 있는지 질문한 후에,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

한 사랑에서 증명된다고 기

술한다. 이것이 “신학의 정

수” 1권에서 설명된 에임스

의 공식적인 신앙의 논리적

인 귀결이며, 2권에서 다루

고 있는 그의 도덕신학(순

종)의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임스의 작품

은 그가 신앙의 길을 탐구함

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

해 노력하였는가를 보여주

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하

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

권적이며 언약적인 사랑으

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

종하는 언약의 순종으로 반

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예증

하고 있다.

 lpyun@apu.edu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율법(십계명)을 하나님중심의 “종교”와 인간지향적인 “정의”로 나눠

결정적 주제인 기독교윤리의 주석 “양심론”은 실천적 기독교로 충만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6)“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양무리장로교회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성품훈계법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SBS-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제행동을 일

으키는 아이들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훈계 전문가의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아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하고 툭

하면 악을 쓰던 은우(가명)라는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은우는 서슴없

이 막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장난감을 치우면 “빨리 줘, 나쁜 놈

아! 빨리!”라고 소리쳤지요. 야단을 치면 “죽을래? 인마? 엄마 죽여 버릴 

거야”하고 악을 썼습니다.

은우의 엄마는 저를 만나자마자 “피곤해요. 저는 아이만 보면 너무 피

곤해요”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상태였고, 회초리를 세게 때려서라

도 모든 문제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런 행동이 

결국 은우를 공포로 몰아넣어 반항심만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은우의 폭

력으로 반항하는 거친 모습 이면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떠는 정서가 뒤

섞여서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대화’로 아이를 훈계하지 못하고 

지나친 회초리로 아이를 공포 속에서 양육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계합니다. 그러나 어떤 훈계는 

자녀에게 사랑의 빛으로 남지 않고 아픔을 주는 상처로 남아 부모-자녀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훈계들이 쌓이고 쌓여 자녀

의 성품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잘못된 훈계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 잘못된 자

아상을 갖게 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좋은 훈계란 무엇일까요? 성품훈계란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성

장하도록 부모와 교사가 좋은 성품으로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영숙, 2005)입니다.

자녀가 좋은 성품을 키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정하

고 훈련하는 부모로서의 노력이 곧 좋은 훈계인 셈이지요. 훈계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원한이나 복수심, 분풀이로 부모의 

화를 분출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라”(요13:1 후반절)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의 훈계도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

로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성품훈계는 자녀를 잘못된 것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줌으로써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성공적인 자녀 훈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꺼번에 몇 계단을 오를 수 없듯 자녀 훈계도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는 것

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성품훈계의 3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는 가르침의 단계로, 자녀에게 훈계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훈련의 단계로, 자녀 스스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교정의 단계로, 자녀가 부모의 훈련을 잘 따르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성품훈계는 단순히 ‘잘 가르쳐 행동을 바로잡는 방법’이 아니라, 자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랑의 관계 맺기’ 

훈련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성

품훈계학교가 ZOOM으로 진행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성령님

(Ubiquitous)의 역사하심으로 US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방

법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좋은 성품 성장의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비쿼터스 성품훈계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goodtreeusa@gmail.com으로 문의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 품 칼 럼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라며 가르

쳤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와

우, 그는 매우 비싸고 좋은 옷

을 입었군요. 그는 부자였는가 

봐요?”라고 반문했다. 다시 그 

선생님은 “세례 요한은 메뚜기

와 야생 꿀을 먹으며 살았답니

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와우, 그는 몸에 좋은 

자연식품만 먹었군요. 그는 건

강식품 애호가인가 봅니다” 라

고 말했다. 

약대 털옷은 죽은 약대로부

터 얻은 전혀 가공되지 않은 냄

새나고 살육의 흔적이 고스란

히 남아있는 거친 가죽을 말한

다. 메뚜기와 야생 꿀은 사람이 

재배하거나 가공한 음식이 아

니라, 생명유지를 위해서 자연 

속에서 겨우 채취한 것을 말한

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인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태어

날 때에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

어났다. 제사장은 유대사회의 

귀족층인데, 세례 요한은 제사

장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만약 집

안의 전통을 따르는 일반적인 

길을 걸었다면 그는 집안의 혈

통대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대제사

장도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편하

고 명예가 약속된 길을 걸어가

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

도 버리고 광야에서 홀로 살았

다. 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꿈꾸는 출세, 명예, 편안함 등 

그 모든 것을 초월하였다. 게다

가 그는 그 당시 특권층들을 향

해서 조금도 다듬지 않은 돌직

구들을 맹렬히 날리며 무섭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그는 그 지

역의 최고의 권력가인 헤롯 왕

의 부도덕을 지적하다가 결국 

처형당하여 죽고 말았다. 왜 세

례 요한은 그런 기인의 모습으

로 살았고 급진적인 언행들을 

쏟아내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

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

명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것이 

없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

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길

과 틀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했

다.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 탄탄

하게 닦고 쌓아올렸던 만연된 

죄악, 부도덕,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주의의 유전과 전통들을 

철저히 깨어 부셔야했다. 탐욕

과 위선으로 다진 특권층의 굳

건한 틀을 깨기 위해서 어느 정

도의 충격을 가해야 할까? 정

제되고 우회적인 말들로서 탐

욕과 위선이 보편화된 그 시대

를 향하여 작은 흠집조차도 하

나 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최고치 레벨의 단

어들로서 그들의 죄악을 신랄

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

였던 것이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

명을 걸어야 했고, 가족의 생계

나 안전이 염려되어서는 안된

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솔로가 

되어서 조금도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권력층의 공공의 적이 되

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광야에 가두었던 것

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외롭지 않

았을까? 그도 감각과 신경을 

가진 사람인데 닥쳐올 권력자

들의 폭력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는 조금도 그런 표시를 내지 

않는다. 전혀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없다. 자신의 삶과 사역을 

힘들어 하지도 않는다. 그는 도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의 별

명은 엘리야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오리지널 엘

리야는 훨씬 인간적이지 않았

던가? 엘리야는 무리한 사역으

로 인한 탈진과 몰려오는 죽음

의 공포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

서 죽고 싶다고 한탄했다. 우리

는 엘리야의 그런 인간적인 면

모를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

기도 하였다. 엘리야의 탄식을 

통해서 나의 한숨이 정당화될 

수 있었고, 엘리야의 절망을 통

해서 나의 절망감이 희석될 수 

있었다. 그래 엘리야도 그랬는

데 하물며 나는…. 그래서 한없

이 무너지고 깨어진 나의 마음

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

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런 티

를 내지 않는다. 그도 사람일 

것인데… 

오늘날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한다면 누가 그의 설교 앞에 설 

수 있을까? 그의 목회사역의 

열매는 어떨까 상상해본다. 그

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태

어났다면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해 본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살거나 목회할 자신

은 없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나

에게 주지 않음을 감사드려 본

다. 주님께서는 나 홀로 광야에

서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을 보내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시고, 동역자와 친구들을 주

시고, 사역의 대가도 주시고, 따

뜻한 집을 주시고, 취미생활을 

하며 휴가도 갖게 하심에 감사

드린다. 그래서 힘내어서 더욱 

열심히 사역하라고 나 자신에

게 채찍질 해본다. 하지만, 그것

이 나 스스로를 위한 합리화가 

아니기를 경계해본다. 

나는 오늘도 나의 말과 메시

지를 순화시키고 정제시키기를 

연습한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

고 용기를 주는 입술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린다. 그리고 세

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

무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탐

욕 없이 살다간 세례 요한의 마

음을 내가 조금 이라도 더 가지

게 해달라고 기도드려 본다.
dik0184yahoo.com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www.chpress.net 9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미주교계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목회서신 

누가 세례 요한 앞에 설 수 있을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질염vaginitis은 여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다. 질염의 

종류는 다양하고 특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호소

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질 

부위에 심한 가려움증으로 시

작해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질염은 종류에 따

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흔한 질염은 곰팡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캔디다

candida성 질염인데 전체 질

염의 약 40퍼센트 정도를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만 실제 정확한 숫자는 파악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처방 없이 약을 사서 치료하

기 때문에다. 캔디다성 질염

은 주로 월경기 여성에서 발

생하고 여성호르몬을 복용하

지 않는 여성이나 월경 전 여

성에서는 드물다.

캔디다성 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또 소

변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성

관계 시 통증이 있고, 질 부위

가 발갛게 부어오를 수도 있

다. 분비물은 없을 수도 있지

만 일반적으로 희고 진한 분

비물이 나온다.

캔디다는 피부나 입, 질에 

있는 곰팡이의 일종인데 약물

이나 외상, 스트레스 등에 의

해서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증

식해서 증상을 나타낸다. 캔

디다성 질염이 자주 걸릴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지나

친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체 

내의 유리한 세균을 죽일 수

도 있고 이 때문에 곰팡이 균

의 지나친 증식을 가져와서 

캔디다성 질염을 유발할 수 

있다.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피임

도구를 사용할 때도 질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당뇨병이나 

임신과 같이 면역기능이 감소

되는 경우에도 질염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캔디다성 질염

은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자주 

하더라도 그 빈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세균성 질염은 젊은 여성에

서 매우 흔한데 불편하고 심

지어 심각한 성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

염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의

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세균성 질염도 캔디다

성 질염과 마찬가지로 질 내

의 세균 숫자와 종류의 변화

에 따라서 발병하는데 정상적

으로 질에 존재하는 락토바실

라이lactobacilli라는 균의 숫

자가 감소하고 세균이 과다하

게 증식하면서 질염에 걸리게 

된다.

배란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질염인 세균성 질염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질 세척을 자주 할 때 

위험이 높으며, 흡연자에서 

흔하다. 하지만 성관계를 전

혀 하지 않았더라도 세균성 

질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병으로 분류되지 않

는다.

세균성 질염의 약 50-75%

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물고기가 썩는 

듯한 악취’와 함께 질 분비물

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특

히 성교 시에 심한 냄새가 난

다. 이는 알칼리성인 정액과 

섞였을 때 활기성인 지방산과 

아민이 유리되면서 악취를 유

발하기 때문이다. 또 성교할 

때나 소변볼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질 부위가 가렵고 붉

게 변하며 붓는다.

세균성 질염은 그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임산부에서 발

병하는 질염은 조산을 유발할 

수 있고, 질염을 치료하지 않

고 자궁제거술이나 유산할 경

우에는 수술 부위에 감염 위

험을 증가시킨다. 또 세균성 

질염을 앓게 되면 질 내의 상

피세포 파괴로 에이즈나 헤르

페스, 임질과 같은 성병 등의 

전염을 쉽게 한다. 따라서 세

균성 질염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경우나 자궁수술 등을 

앞둔 경우는 반드시 약물치료

를 하도록 한다. 남성 배우자

에 대한 치료는 할 필요가 없

다.

세균성 질염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질 내 세척을 하지 않

는 것이 좋다. 질 내는 정상적

으로 건강한 세균이 자라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 성관계

를 여러 명과 가지는 것은 세

균성 질염뿐 아니라 성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

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세균성 질염을 치료할 

때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약

을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젊은 여성에서 흔한 질염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다

음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캔디다성 질염

은 일반적으로 진한 분비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없지만 세균

성 질염은 악취가 나고 분비

물이 캔디다성 질염에 비해서

는 묽다. 
▲문의:213-383-9388

건강 길라잡이

질염

이영직
내과전문의

심한 가려움증으로 시작

미연합감리교(UMC) 총회위

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

행 때문에 이미 연기된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를 한 해 

더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에 연기된 총회의 새로운 일정

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6

일이며, 장소는 미니애폴리스. 

총회위원회의 발표와 동시에 

총감독회도 5월 8일 하루 동안

의 특별총회를 소집했다. 

이 특별총회는 총회가 열릴 

때까지 교단의 운영을 원활하

게 도울 12개의 안건만을 다룰 

예정이다. 화상으로 열릴 특별

총회는 정족수를 채워 일부 규

정을 중지시키고, 서면으로 투

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다. 

즉, 규정들을 일시 중단시키

기 위한 투표만 온라인 회의에

서 실시될 뿐, 총회 대의원들은 

온라인 회의가 끝난 후 12개 입

법안에 대한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받게 된다. 

이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발송

되고, 결과는 7월 13일에 발표

된다. 

신시아 피에로 하비 총감독

회 회장은 성명에서, “우편 투

표용지를 사용하면 교단 전체 

대의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회의는 오로지 우편 투

표용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

는 데만 국한돼야 한다”라고 말

했다. 

특별총회가 다룰 12개의 안

건에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화해와 분리를 통한 은혜의 의

정서’를 비롯한 교단 분할에 관

한 어떤 안건도 포함돼 있지 않

다. 이로써 동성애 논란으로 촉

발된 교단 분리안은 지금부터 

1년6개월 후에나 상정될 예정

이다. 

길고 지루한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될 교단 분리가 향후 이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KAPC) 뉴욕서노회 제 88회 

정기노회가 3월 9일 오전 9시 

여호수아장로교회(담임 이만수 

목사)에서 대면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새 임

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박정식 목사(은혜

언약교회) △부노회장: 오영상 

목사(뉴욕세빛교회) △서기: 

임일송 목사(뉴욕백민교회) △

부서기: 성호영 목사(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교회) △회록서기: 

남일현 목사(든든한교회) △부

회록서기: 승철 목사(늘푸른한

마음교회) △회계: 한병헌 장

로(백민교회) △부회계: 윤형

선 장로(주님의교회).

1부 예배는 박종윤 목사 인

도로 기도 지민철 목사, 설교 

박정식 목사, 성찬예식 집례 박

종옥 목사, 헌금기도 양위승 목

사, 축도 이만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식 목사는 신명기 6장 

4-9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

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회의는 회원 호명, 개회

선언, 절차보고, 임원공천, 임원 

개선, 광고, 출석위원 선정, 서

기 사무보고, 각부 보고(헌의 

임사부, 규칙 당회록 검사 고시 

신학부, 전도 선교 구제 은급 

재정부,         <10면으로 계속>

UMC 총회 2022년으로 재차 연기

새 노회장에 박정식 목사 선출

5월 8일 특별총회서 12개 안건만 온라인투표로

KAPC 뉴욕서노회 제 88회 정기노회



월드허그파운데이션(World 

Hug Foundation·WHF)이 3

월 3일 코비드19 긴급 식량박

스 지원을 재개했다(매주 수요

일 실시). 

지난 5일 베이사이드 다이너

에서 만난 이사장 길명순 권사

는 WHF가 지난해 10월부터 

해왔던 코비드19 식량 지원, 

물품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WHF가 입양아 권익 찾기 단

체지만 모든 것이 정지된 펜데

믹 기간에 이웃을 위해 무엇이

라도 하고 싶은 생각에 안토니

오 리베라 회장의 도움으로 식

량박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필요한 한인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길 이사장은 “박스 무게가 

있어서 컨테이너 트럭에서 차

로 옮기는 게 쉽지 않지만 여

섯분의 장로, 권사님들이 새벽 

7시에 오셔서 운반해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그 모든 과정에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강조

했다.   

WHF는 지난해 10월 7일부

터 12월 19일까지 11회에 걸쳐 

1,480박스(박스당 47달러 상

당)를 지원했다. 그 첫날이었던 

7일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120박스를 뉴욕

교협 측에 전달했다.

이 비상식품은 장애인 자립

지원 비영리단체 시다(CIDA)

를 비롯 장애인선교회·주님의

식탁선교회·충만교회 등 11곳

에 지급됐다. 

또 WHF는 11월 20일 300명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전달했으

며 올 1월 14일에는 어린이용 

얼굴보호쉴드 2천개, 손소독제, 

팝콘과 장난감 400개 등 스페

셜 물품을 지원했다. 

2월 25일에도 긴급 식량박스 

80개를 지원했으며 등교가 시

작되고 있는 시점에 어린이 스

페셜 용품과 손소독제 등을 계

속 지원할 예정이다. 

WHF은 식량과 물품 지원 외

에 백신 지원도 시작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목양장로

교회(담임 허신욱 목사)에서 

무료 코비드 백신 제공을 위해 

43명에게 테스트를 지원했다. 

테스트 결과 43명 전원이 백신

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14일에는 퀸즈한인

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무료 코비드 테스트를 지원한

다(300명 예상).  

길명순 이사장은 “백신 차례

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젊은 층

과 서류미비자들을 우선 대상

으로 하고 싶다”며 백신투여를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인 권익 찾기 취지로 

2017년 설립된 WHF는 시민권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해부터 1달러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문의: (646)254-2992

<유원정 기자>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

회 뉴욕지회가 3월 7일 저녁 8

시 줌을 통해 제 1차 월례기도

회를 가졌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첫 번째 

월례기도회를 열게 된 것에 감

사한다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

는 뉴욕지회 월례기도회를 통

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국가조찬기도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도한다. 기도하는 뉴

욕지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는

다”고 인사했다.

뉴욕지회는 매월 첫째 주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갖게 되

며 4월부터는 단비 기독교TV

를 통해 1분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손 장로는 단비기독교 TV 방

송과 동역하는 ‘1분기도회’에 

대해 광고시간을 통해 설명하

며, 이를 위해 3일 단비TV와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1분기도회는 ‘(사)대한민국

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기도시

간’이라는 제목으로 1분 기도

제목이 화면에 나오고 나레이

션과 함께 음성기도가 화면에 

나가며 기도자의 사진은 화면 

상단이 뜬다. 출연회수는 한달

에 2명이 하게 되며 본방 1회 

재방 2-3회로 방영된다. 제작

방법은 3가지로 논의 중에 있

다.

이날 기도회는 회장 손성대 

장로 인도로 기도 박용기 장로, 

회장인사에 이어 명예회장 강

현석 장로가 역대하 7:14을 본

문으로 잠깐 말씀을 전한 후 합

심기도 1)미국과 미국 대통령

을 위하여/부회장 박해용 장로 

2)대한민국 대통령 및 위정자

를 위하여/부회장 이계훈 장로 

3)국가조찬 뉴욕지회와 임원들

을 위하여/사무총장 장세활 장

로, 합심마무리 기도 부회장 김

태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한국본부 사무총

장 정도익 장로와 간사 나현정 

과장이 줌으로 참여했다.
<기사제공: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

름다운교회 임시목사로 조문

길 목사가 2년간 파송됐다.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

미노회는 지난 3월 2일 오후 7

시 줌으로 열린 제 96차 정기노

회에서 이같이 결의, 파송했다.

조문길 목사는 동부한미노

회 사무총장

을 역임하고 

현재 총회 한

인목회실에

서 사역한 바 

있다.조 목사

는 2023년 3

월까지 아름다운교회 임시목

사로 사역하게 된다. 

아름다운교회는 2018년 7월 

황인철 목사가 사임하고, 2019

년 2월에는 국윤권 목사가 청

빙확정을 받은 후 청빙수락을 

철회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단독후보 김정준 목사의 청빙 

인준에 필요한 80% 미달 등으

로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다.
<유원정 기자>

뉴욕초대교회

(담임 김승희 목

사) 김경신 사모

(사진)가 3월 7

일 오후 6시36

분 하나님의 부

르심을 받았다. 향년 63세. 김 

사모는 지난해 혈액암 판정을 

받았으며 병세가 호전됐으나 최

근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다. 

고 김경신 사모는 현재 뉴욕

사모기도회 회장과 사모합창단 

단장으로 있으며, 수차례 뉴욕

교협 사모분과위원장을 역임했

다. 

장례예배는 3월 14일(주일) 

오후 3시 뉴욕초대교회에서, 

발인예배는 15일(월) 오전 9시 

중앙장의사에서 열린다.

▲연락처: (347)502-2571

(초대교회 사무실)

지난 3월 4일, 뉴저지동산교

회 윤명호 목사와 본촌치킨 레

오니아점 및 저지시티점을 운

영하는 김형모 장로가 뉴욕나

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한인노숙인들의 쉘터구

입을 위한 후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윤명호 목사는 나눔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갖

도록 기도했다(사진).

뉴욕나눔의집은 리스가 연장

되지 않아 쉘터구입을 위한 모

금을 진행 중에 있다. 

▲후원문의: (718)68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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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센트럴교회 2021 선교대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2021 선교대회가 “하나님

의 선교”라는 주제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저녁 8

시-10시, 새벽 6시-7시30분,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실시간 

현장예배와 온라인 병행으로 열린다. 13일(토) 오후 5시에는 미

션콘서트를 개최하며 찬양, 간증, 교제, 질의응답이 있다. 강사는 

정민영 선교컨설턴트(전 인도네시아, 국제위클리프 구대표), 김

재우 선교사(Proskuneo Ministries), K 선교사(T국).

▲문의: (718)352-6753

뉴욕/뉴저지 연합실버선교학교 개강
뉴욕/뉴저지 연합실버선교학교 2021년 봄학기가 3월 22일부

터 5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열

린다. 강사는 김재열 목사, 양춘길 목사, 임현수 목사, 김병선 선

교사. 이재환 선교사, 황영송 목사, 양민석 목사, 김성기 목사 등 

이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졸업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선교지 

파송을 받는다. 수료생들과 청강이 가능하다. 

 ▲문의: 뉴욕/김경열 목사(917)963-9357, 뉴저지/김종국 목

사 (201)694-2855

KCC 코비드 백신 세미나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남경문 부관장)은 오는 3월 27일

(토) 오전 11-12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세

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강사 장항준 박사는 현재 퀸즈 프

레스비테리언병원과 버겐카운티 잉글우드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재직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유나이트디헬스케어와 알버릿지 양

로원 후원으로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의 효능,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전망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한다. 

▲문의: (201)541-1200, ext.111, 117 제니안 이메일 jenny.

ahn@kccus.org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세미나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목회자를 위한 가

정사역 세미나’가 “코비드 후 가정 사역 어떻게 할까?” 주제로 3

월 15일(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강사는 

정정숙 원장이며 세미나 내용은 △교인들의 필요 조사 △가정사

역 자료 소개 △Q&A로 진행한다.

▲문의: (201)242-4422 / info@familytouchusa.org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아름다운교회 임시목사로 조문길 목사 2년간 파송

4월부터 단비TV 통해 1분기도회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1차 월례기도회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1차 월례기도회가 줌으로 열렸다.

뉴욕초대교회 김경신 사모 별세

뉴저지동산교회 등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전달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자원봉사자들이 식량박스를 차에 싣고 있다.

코비드 백신 단계적 투여 계획
월드허그파운데이션, 긴급 식량박스 지원 재개

<9면에서 계속>

교육부, 청소년 지도부), 각 시

찰회 보고, 신안건 토의, 내회장

소, 회의록 채택, 폐회 순서에 따

라 진행됐다.

뉴욕서노회는 목사회원 40명, 

선교사 5명, 장로총대 7명 등 총 

52명의 노회원이 있으며, 동시찰

(시찰장 이종열 목사) 13교회, 중

시찰(시찰장 오영상 목사) 6교

회, 서시찰(시찰장 승철 목사) 7

교회로 나눠 총 26개 교회가 소

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제 88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노회장에 ...



2021년 세계기도일 미주지

역 예배가 미주한인교회여성연

합회(회장 이선미 장로) 주관

으로 5일 오후 5시 노스필드장

로교회에서 ‘견고한 토대위에 

세우라’는 주제아래 대면과 비

대면으로 진행됐다. 

총회장 이선미 장로의 인사

말로 시작된 세계기도일예배는 

시카고연합회장 안정자 권사가 

세계기도일 기도문, 바누아트

의 상황 등을 소개한 뒤 시카고

연합회 부회장 한혜숙 집사가 

기도했다. 이어 시편 127편을 

낭독하며 감사 기도한 뒤 바누

아트의 여인들의 간증을 통해 

그곳 여성들의 믿음의 실상을 

전했다. 

이날 권화경 권사는 마태복

음 7장 24-27을 봉독했으며 노

스필드장로교회 강선우 목사가 

“견고한 터 위에 세우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기도로 대한민국

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모임을 통해 바

누아트를 살리실 줄 믿는다”며 

“지금 이 시대는 바람이 부는 

시기다, 모래위에 세워진 집은 

어떠한 화려한 집이라도 무너

진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석위

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여성기도모임이 세운 이 

기도모임은 절대 무너지지 않

기를 축복한다. 지금 180여 국

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예

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믿음으로는 견고한 반석위에 

세울 수가 없다. 무너지지 않으

려면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순

종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와 그분과 내가 연합된 삶을 살

아갈 때 반석위에 아름다운 건

물을 지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이벤트가 아닌 비누

아트를 우리 심장에 심고 기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이어 봉헌시간에는 김숙영 

권사(베다니장로교회)가 “이 

헌금은 빈곤과 차별, 그리고 인

권 사각지대에 있는 바누아트

교회 여성들과 불우이웃, 결식

아동, 노약자, 장애자, 세계선교

를 위해 쓰여진다”고 설명했으

며 김인자 권사(미드웨스트장

로교회)가 헌금기도를 드렸다. 

이어 △비누아트를 위하여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세

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를 위

하여 합심으로 기도했으며 메

이웨어 구세군교회 조웅규 사

관이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매년 온 세계가 같은 날에 지

키는 세계기도일은 1887년 부

당한 어려움을 돕고자 시작돼 

현재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

으며 올해는 비누아트를 위한 

기도문을 발표했다. 

한편 2020년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제 11차 총회는 코

로나로 인해 2021년에 열리게 

된다. 
<이성자 기자>

2021년도 밀알장애인 장학

복지기금 수여식이 6일 오후 3

시 남가주 밀알사무실에서 거

행됐다. 예년에는 감사한인교

회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Covid-19 사태로 밀알 사무실

에서 드라리브드루 방식으로 

간단히 진행됐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

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

는 미음으로 지난 2001년 출범

한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은 

매년 가을 열리는 밀알의 밤 후

원을 통해 그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이종희 남가주밀알 단장과 

이은철 목사, 이정수 이사, 그

리고 양희원 칼스테이트(롱비

치) 교수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

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31명, 장애인선

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

3국 및 중남미 장학생 10명, 

Covid-19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0명 등 총 91명에게 11

만9천 달러의 장학기금이 전달

됐다. 

이로써 2001년부터 2021년

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백6십

4만4천 달러다. 

이종희 단장은 “어려운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91명

의 장애인 학생들이 장학금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이 더욱 큰 소

망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정

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www.chpress.net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교계

서부교계 게시판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설립 48주년을 맞아 

집사, 권사 은퇴 및 집사 취임 

감사예배를 7일 오후 4시 대면

과 실시간 동영상으로 진행했

다. 

박은성 목사의 인도로 시작

된 1부 감사예배는 안용주 목

사 기도, 고혜미 권사 성경봉독

(시 133:1-3), 강진웅 목사(갈

보리믿음교회) 설교로 진행됐

다. 

강진웅 목사는 ‘영원한 기쁨

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의 제목

으로 “지난 1년 전무후무한 시

간을 지내왔다. 이런 재난은 우

리 생애에 또다시 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48주년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

이 여러 가지일 것이나 오늘은 

맘껏 기뻐하는 날이 되기 바란

다”고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

의 공로로 용서받고 아버지 품

으로 돌아올 때 두팔 벌려 안아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가 되기 바라며 헐몬산의 이슬

이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듯 나

성영락교회는 헐몬산과 같은 

교회여서 이민교회와 교단, 노

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수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축복하며 말씀을 전

했다. 

이어 은퇴 및 취임식에서는 

당회서기 박영훈 장로가 한만

표, 이금희, 안창훈, 김현식, 최

두영, 김의성, 박영범, 김용덕 

집사은퇴와 박순희, 이경래, 김

재각, 최미숙, 김영화, 강경옥 

권사은퇴를 발표하고 은퇴패를 

증정했다. 

유핸리, 강존 집사의 취임식

은 취임하는 집사와 교우들의 

서약이 있은 후 기도하고 취임

을 선포했다.

노영호 목사(새한교회 담임)

는 축사에서 “그동안 충성하다 

은퇴하는 집사, 권사들은 교회

를 위해 섬길 수 있었던 그 자

체가 큰 복이다. 그동안 택해주

시고 사용하심이 복이다. 지금

까지 영락교회를 섬겼다는 자

부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으며, 취임하

는 두 집사에게 “취임하는 두 

집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전

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는다”고 그동안

의 헌신과 섬김을 치하하며 축

하했다. 

이어 새롭게 취임한 유헨리 

장로는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에게 감사한다“고 답사했

으며 이날 모든 행사는 박은성 

담임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올해 48주년을 맞이하는 나

성영락교회는 지금 사순절릴레

이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으

며 3월 14일부터 3부 예배를 

대면예배로 재개한다. 
<이성자 기자>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

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주관으

로 열린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세금보고 

온라인 무료강좌가 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줌 화상 컨퍼런

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는 비영리단체 승인과정을 설

명하며 “비영리단체는 많은 혜

택이 주어지는 반면 재정이 투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정

부 및 은행 등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증명을 위해 필수적

으로 필요한 TAX Form에 대

해 설명하며 “비영리단체는 매

년 5월 15일까지 IRS Form 

990이라는 Federal 세금보고와 

C A  F o r m  1 9 9 이 라 는 

C a l i f o r n i a  E x e m p t 

O r g a n i z a t i o n  A n n u a l 

Information Return을 신고해

야 하고 3년 이상 세금보고하

지 않는 경우 비영리단체 자격

을 상실하게 되니 최소한 3년

에 한번 정도라도 세금보고를 

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금보고의 

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해 자세

히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식으

로 세미나를 진행해 참석자들

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구 교수는 시간 관계로 다 풀

지 못한 궁금한 사항들은 이메

일 icmm@churchhomepage.

org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자 기자> 

LA총연사관(박경재 총영사)

은 지난 2월 24일 LA총영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오렌지카운

티 한국전 기념비건립위원회 

노명수 회장과 함께 한국전기

념비 건립에 관심을 갖고 기금

을 기부해준 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증정은 지미 정

(J.C Property CEO), 김진모(오

렌지샌디에고 평통협의회장), 

장문길․ 안재승(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오렌지카운티 해

병대전우회장(안성희 LA전우

회장이 대리수여), 지종식(아리

랑마켓 사장), 김복임(미주 근

우회장), 모니카 류(한국전에서 

전사한 故 전은경 육군대위 및 

故 전유경 공군소령을 추모하

기 위해 기부한 한국어진흥재

단 회장), Ryan Lee(육군사관

학교 한인학부모회 회장) 등 총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경재 총영사는 “한국전에

서 전사한 미국 장병 36,492명

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세계에

서 유일한 ‘기념비적인 기념비’

를 만들게 돼 매우 뜻 깊게 생

각한다. 한국정부도 사업비 

30%를 지원해 한미동맹을 강

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노명수 건립위원장은 “대한

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돼온 것은 한국전에서 전

사한 미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

생 덕분”이라며 “한미간 유대

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모니카 류 회장은 “한국전에

서 전사한 오빠 2명의 이름으

로 기부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Ryan Lee 회장은 “미 육군사

관학교 출신 장교 약 1만5천여 

명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도 기념비 건립은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전 기념비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 착공식 이후 

많은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올 9월 28일 서울수복 기

념일을 계기로 준공식을 거행

할 예정이다.

▲문의: (714)514-6363 노

명수 회장, (714) 858-0474 박

동우 사무총장
<정리: 박준호 기자>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이 발

의한 아시아계 혐오범죄 반대 

결의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 의원 사무실은 전국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계 대

상 공격 현상에 반대하는 결의

안을 발의해 67 대 0 만장일치

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피부색과 얼굴이 

다른 인종이 서로 모여 미국에 

사는 가운데 아시안에 대한 혐

오와 언어폭력 및 공격은 절대

로 용납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인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

운데 위대한 미국이 건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서로 다른 인

종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총 91명에 11만9천 달러 전달

집사취임 2명, 집사 8명 권사 6명 은퇴

3년 이상 세금보고 안하면 자격 상실

지미 정 등 8명에...9월 28일 준공식

아시안 혐오범죄 반대 결의안 통과

미주지역 2021 세계기도일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임원들

2021 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남가주밀알 사무실에서 drive thru방식으로 거행되었다

LA총영사관은 오렌지카운티 한국전기념비건립위원회 노명수 회장과 함께 사업비 기금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예배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 개국 30주년 기념 축하 감

사예배가 11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사)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714) 484-1190

남가주사랑의교회 2021 새생명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021년 새생명축제

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 30분, 20일 저녁 7시, 주일(21일)1, 

2, 3, 4부 예배시간에 진행된다. 본 축제 주제는 ‘The Healing’

이며 강사로는 조혜련(방송인, 개그우먼), 조명환 교수(건국

대 교수, 한국월드비전회장)가 초빙된다.

▲문의: (213)268-8344

 

은혜한인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고난주간 특별새벽부흥

회가 3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진행된다. 특별새벽 

부흥회 주제는 “예수 나를 위하여...”이다. 강사 한기홍 목사.

▲문의: (714) 446-6200

 

소망소사이어티 3월 웨비나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매달 개최하는 3

월 웨비나가 3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

행된다.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 강사는 UCI의 

치매 및 뇌신경질환연구소인 MIND의 디렉터인 Joshua D. 

Grill 박사와 아시안아메리칸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로 두 사

람이 치매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토크쇼 형

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월)까지. 

▲문의: (562-977-4580)/(somang@somangsociety.org) 

3월 어린이 건강 식습관 캠페인
KFAM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건강한 식생활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 건강 식습

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3월은 ‘전국 영양의 달(National 

Nutrition Month)’이며, 14일부터 20일은 연방정부가 제공

하는 푸드 프로그램인 CACFP(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의 홍보주간으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자녀들의 

하루 세끼 사진 혹은 식단을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로 보

내면 어린이영양프로그램 고나영 매니저의 1:1 맞춤 영양컨

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운영방법이나 

자격, 지원금액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문의: (213)235-4846 nko@kfamla.org 

2021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나성영락교회 설립48주년 은퇴 및 취임감사예배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강좌, 강사 제임스구 교수

LA총영사관, OC한국전기념비 건립기부자 감사패 증정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 발의, 67 대 0으로

나성영락교회 창립 48주년 은퇴 및 취임식에서 유헨리, 강 존 집사에게 서약받는 박은성목사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 세

미나를 진행하는 제임수 구 교

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
2021년 세계기도일예배 비대면으로 열려

늘 어 나 는 

한인 시니어

들을 위해 샛

별 선 교 회 를 

창립하고 지

난 20여년 동

안 헌신해온 

이홍기 장로가 3월 3일 오전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7세.

부인 이봉조 선교사와 함께 

2003년 샛별선교회를 창립해 

노인사역을 시작한 이홍기 장로

는 매년 샛별선교회 찬양율동제

를 개최해 지난 2019년까지 제

16회 찬양제를 개최해왔으며 

2008년도엔 성결월드미션(당시 

총재 고 박재호 목사)이 주는 커

뮤니티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역

을 중단하고 있던 이 장로는 지

난해 8월 폐암 판정을 받아 치

료를 받아왔다. 장례식은 토렌

스에 있는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서 열릴 예정이나 일정은 미정. 

유족으로는 부인 이봉조 선교

사와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샛별선교회 창립자 이홍기 장로 별세



바이블백신센터(원장 양형

주 목사)가 3월 8일부터 사이

비·이단 종교에 빠진 이들의 

회심을 돕는 이단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블백신센터는 이날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화

상회의 프로그램 '제1기 이단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을 줌으

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목회자, 선교사, 신학

생, 이단 상담에 관심 있는 평

신도 지도자 등이다.

강사로는 이단 전문가 양형

주 목사를 비롯해 신현욱 구리

이단상담소장(목사)과 권남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

실장(목사)이 나선다. 신 목사

와 권 목사는 신천지예수교증

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고위

급 간부로 활동했다 회심한 신

천지 전문가다.

양형주 목사는 “한국교회 이

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

기를 바라며 이번 과정을 개설

했다”면서 “이번 과정은 단순

히 이단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단 단체로부

터 피해를 당한 이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이단 상담 전문가를 양

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단 상담 현장을 두

루 경험한 강사들의 강의를 통

해 균형 잡힌 이단 상담 전문가

가 되길 바라는 이들에겐 건강

한 성경 신학적 관점을 갖출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이단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은 

4학기로 나눠서 진행된다. ‘구원

론’ ‘종말론’ ‘바른 계시록’ 등 개

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 신

학과 함께 ‘이단 교리 비교’ ‘신

천지 교리 반증’ 등 실제 이단 

단체들의 사례를 배우게 된다.

교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

한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은 9

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

층 크로스로드선교회(대표 정

성진 목사) 세미나실에서 ‘코로

나19 소멸을 위한 전 세계 부활

절 한마음 기도행동’ 기자회견

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

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

에는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

인기독교총연합회,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

기독교부흥협의회, 빌리그래함

전도협회(Bi l l 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등 국

내외 기독교 기관이 함께 한다.

이번 운동을 기획한 세계교

회연합기도운동 공동대표 윤

보환 감독은 “세계교회가 연합

으로 기도해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소멸시킨다면 교

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해질 것”이라

고 했다.

이어 “세상이 행복한 일상으

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기에 ‘전 세계 부활절 한마

음 기도행동’을 추진하게 됐

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은 다

음 달 1-3일 고난주간 금식기

도와 다음 달 4일 부활절 연합

예배, 각 교회 예배 때 ‘코로나

19 소멸을 위한 기도’ 순서를 

넣어 합심 기도해줄 것을 요청

했다.

코로나19 소멸 위한 기도운동 펼친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 교계 단체 다수 참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7일 

경기도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기도회복 운동 ‘프레어 어게

인’(Prayer Again) 출범 감사예

배를 드리고 4개월간 전국적인 

기도운동에 돌입했다.

소강석 총회장은 ‘부흥은 기

도로 시작된다’는 설교에서 “전

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기에 예장합동이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자 세계 최

대의 장로 교단이 됐다”면서 “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단이 

정치화되고 교조화되며 교권 

싸움이 시작됐고 서로를 정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했

다. 이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코로나19로 한국 교회 지도

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예배 주도권을 빼앗기고 교회 

생태계마저 초토화됐다”면서 “

국민 여론이 나빠진 결과로 얼

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 

부정적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

는지 모른다”고 개탄했다.

소 총회장은 “많은 교회가 

영적 답보상태에 있고 자포자

기하는 목회자 소식도 들린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가장 절실

한 것은 심령의 부흥”이라며 “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

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

해 거룩한 소비를 하는 ‘골수 

팬덤’ ‘프로슈머’가 되자”고 당

부했다.

예배 후 발대식에선 총진행

위원장인 최남수 광명교회 목

사가 실무조직 위원들과 등단

해 소 총회장으로부터 기도운

동 깃발을 전달받았다.

최 목사는 “담임목사가 강단

에서 울며 기도의 제물이 되면 

한국교회의 대부흥은 다시 온

다”며 “눈물이 말라가는 이 시

대에 하나님은 요엘서 2장 말

씀처럼 목회자들에게 ‘강단에 

올라가서 너의 눈물로 그곳을 

적시라’고 명령하신다”고 말했

다. 이어 “강단에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엎드

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성

령의 임재를 간구하자”고 당부

했다.

예장합동은 오는 6월까지 9

개 권역을 돌며 기도의 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기도회는 

오는 21일 제주 동홍교회를 시

작으로 광주중앙교회(3월 28

일), 전주 초청교회(4월 11일), 

부산 수영로교회(4월 25일), 대

구 반야월교회(5월 9일), 대전 

새로남교회(5월 23일), 원주중

부교회(6월 13일), 서울 사랑의

교회(6월 20일), 새에덴교회(6

월 27일)에서 개최된다.

고영기 예장합동 총무는 “전

국 165개 노회와 1만2000교회

마다 강단기도 운동이 일어난

다면 목회자와 강단이 회복되

고, 교회와 총회가 말씀과 기도

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고난주간인 오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목회자

들이 강단에 머물면서 기도하

는 운동도 독려할 예정이다. 이

를 위해 강단 기도 침낭 2000

개를 배포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

독회장 이철 목사) 청년회전국

연합회(회장 최은미)가 오는 8

일부터 온라인 바이블 클래스

를 개강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감 산하 교회 청년들에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바이블 

클래스는 오는 6월 7일까지 14

차례 강의가 진행된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

로 진행되는 강의는 이익상 성

서학연구소 비블리아 대표와 

이진경 협성대 교수가 각각 구

약과 신약을 맡았다.

구약은 ‘신앙의 첫 걸음 레위

기’를 주제로 ‘율법’ ‘정결한 음

식과 부정한 음식’ ‘전염병’ ‘제

사’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 ‘여

호와의 절기’ 등을 다룬다. ‘마

가의 귀신 이야기’를 주제로 하

는 신약 강좌에서는 거라사인

과 이방인 어머니, 유대인 아버

지의 사례로 자유, 고정관념 탈

피, 믿음의 의미 등을 탐구한

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

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기감 청

년회전국연합회(02-399-

2170)로 하면 된다.

초교파 선교단체인 예수제자

운동(JDM, 대표 윤태호 목사)

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캠퍼

스33 기도운동 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22년째 진행하는 이 기도운

동에는 현재 지역 교회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50개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동

역하는 ‘캠퍼스33 멤버스’로 동

참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교회와 선교단

체, 대학교의 청년 지도자 24명

의 기도 요청 영상을 지난달 7

일부터 매일 한 명씩 유튜브 채

널을 통해 업로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새벽기도

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

을 위해 1~6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특별새벽기도회 라이

브를 송출한다(채널검색 ‘캠퍼

스33기도운동’ 또는 ‘제뎀TV’).

특히 3일은 ‘집중 기도의 날’

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최 측은 “매일 유튜브 채

널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을 보

시며 기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

으로 캠퍼스를 위한 이 거룩한 

기도운동에 이 땅의 모든 교회

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고 밝혔다.

캠퍼스33 기도운동의 소개

와 영상은 유튜브와 예수제자

운 동  홈 페 이 지 ( w w w .

campus33prayer.com), 페이스

북(www. f acebook . com/

campus33pray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포스터, 기도카드, 

팸플릿, 영상)는 ‘캠퍼스33 기

도운동본부’에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정부의 난민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난민선

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난민 

전문 연구소가 출범했다.

난민연구소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조이어스교회에

서 개소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아랍-페르시아·유

럽 네트워크(A-PEN)와 초교

파 신학대학인 아세아연합신

학대(ACTS)가 설립한 연구소

는 지난해 2월 ACTS의 정식 

인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1

년 만에 문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에서 지난 4일 초대 난민연구

소장 김요한 파리제일장로교

회 목사를 만나 연구소의 활동 

계획을 들었다.

김 소장은 “전 세계가 ‘난민 

시대’를 맞이했다”며 연구소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난민은 약 8000

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빈곤 전

쟁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발

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난민

사역, 한국정부는 난민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에 대

해 시선은 아직 부정적이다. 그

는 “A-PEN을 통해 전 세계 곳

곳에서 난민사역하는 선교사

들과 난민 현황을 공유했다. 한

국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난민에 소극적이며 폐쇄적으

로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됐다”

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봐도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난민신청

자 7만1042명 중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1091명에 불과하

다.

연구소의 활동 계획을 묻자 

김 소장이 ‘난민’과 ‘이주민’의 

차이를 되물은 이유도 이것이

다. 난민에 대한 시선을 바꾸려

면 난민의 개념부터 제대로 세

우고 접근해야 한다.

그는 “난민과 이주민은 엄연

히 다른데 혼용하고 있다”며 “

최소 2·3년 정도 한 나라에 정

착해 살고 있다면 더이상 난민

이 아니라 이주민이다. 난민의 

개념을 정립한 뒤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국과 유럽, 중동, 

페르시아권에서 난민사역을 

하는 A-PEN 소속 선교사를 

활용해 양질의 난민연구를 시

도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선교사들이 현장

에서 취득한 난민 관련 자료와 

노하우를 모아 난민사역의 이

론과 전략을 정립하고 발전시

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연구내용은 연 2회 발행하는 

선교 저널을 통해 소개할 계획

이다. 창간호는 오는 6월 발간

된다. 난민선교 학술대회와 정

기포럼, 국가별 난민연구원 세

미나 주관 등 학술행사도 개최

한다.

‘난민을 통한 중동 22개국 선

교’에도 나선다. 중동 유럽 등

에 흩어진 중동 출신 난민에게 

복음을 전해 이슬람권 선교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한국교

회에 난민선교의 필요성을 알

리고 난민을 함께 보살피는 방

법도 모색하려 한다.

김 소장은 “한국교회는 난민

이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법적 

보호는 물론 의료·교육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난민을 보호해 

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이사

장 이성화 목사)와 총회이슬람

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영 목

사)는 지난 4일 경기도 화성 

GMS선교본부에서 이슬람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슬람 관련 선

교 협력 방안과 관련 정책을 논

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별개

로 활동한 GMS와 이슬람대책

위의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하

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진만 이슬람대책

위 서기는 “과거엔 이슬람 관

련 해외 선교는 GMS가, 국내

대책은 이슬람대책위가 따로 

맡았다”며 “최근 GMS가 국내 

사역으로 범위를 확장했고 코

로나19로 한국에 머무는 해외

선교사도 늘면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

했다.

두 단체는 이슬람에 대해 소

극적 방어대책을 넘어 적극적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철수 GMS 

선교전략연구원장은 “이슬람

에 대한 선교학적 연구와 구체

적 선교 실천을 위해 두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

특히 국내에 무슬림이 많아질

수록 지역교회의 선교적 역할

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국에 체류 중

인 해외선교사의 역할도 논의

됐다. 윤영민 GMS 중동지역위

원장은 “국내 장기체류 중인 

선교사에게도 이슬람 관련 주

제강의를 하게 하는 등 일정한 

사역의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주민과 난민 등 

국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사

역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기산 

GMS 행정사무총장은 “국내 사

역자들을 해외선교사와 동등한 

선교사로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레어 어게인’ 전국적 기도운동 돌입

‘성경의 재탐구’ 청년 바이블 클래스 연다

우리의 기도로 캠퍼스 복음화를!

“교회는 난민사역, 정부는 정책 고민할 때”

“한국교회의 위기, 이단문제 어떻게 대처...”

이슬람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선교위해 협력

예장합동, 4개월간 “부흥위한 기도의 힘 모으자”

기감 청년회,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온라인 강의

JDM, ‘캠퍼스33 기도운동 캠페인’ 전개

난민연구소 초대 소장 김요한 파리제일장로교회 목사

바이블백신센터, 이단상담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총회이슬람대책위 

코로나19가 휩쓴 재난의 시

대에 한국교회의 사회선교를 

되돌아보는 주일이 준비되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

사, 자연을 향한 생태적 회심이

라는 두 가지 주제가 강조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

합 총회 사회봉사부는 오는 7

일을 ‘사회봉사주일’로 지키기 

위해 전국 노회와 교회에 총회

장 목회서신, 설교문, 공동기도

문 등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

다. 신정호 총회장은 목회서신

에서 “1978년 제63회 총회에서 

매해 3월 첫째 주일을 사회봉

사주일로 결의해 오늘에 이르

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의 

시기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

는 사회적 약자들, 자본과 편리

에 중독된 인간의 탐욕으로 말

미암은 자연의 파괴 등 밑바닥

과 주변을 살피자”고 말했다.

김은혜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태적 고

통 감수성’이란 소논문을 발표

했다. 김 교수는 “사회선교는 

근본적으로 ‘이웃 사랑과 봉사’

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그

리스도인 본연의 삶의 방향임

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선교의 우선순위

는 지금 고통받는 이웃이며, 코

로나19 재난은 공평하게 다가

오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포스트 코로

나 시대의 사회선교는 고통받

는 이웃의 범위를 신음하는 피

조세계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기후위기에 온전히 대

처하지 못하면 내일의 우리는 ‘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품

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총회 사회봉사부장인 임한섭 

순천 복음사랑교회 목사는 ‘신

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란 제

목의 설교문을 전했다. 임 목사

는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교

계 지도자들의 막말, 목회지 대

물림을 둘러싼 갈등, 몇몇 교회

의 분쟁과 재판, 코로나19 방역

에서 드러난 사랑제일교회, 인

터콥(BTJ열방센터), IEM선교

회, 광주 안디옥교회 등의 확진

자 증가, 정인이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목회자 가정 출신의 양

부모 폭력, 사안마다 진영논리 

싸움을 하는 일들은 한국교회

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했

다”고 나열했다. 임 목사는 “교

회의 사회봉사는 예수 그리스

도를 본받아 섬김과 생명사랑, 

정의실현, 평화운동을 펼치는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 좌우,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도시교회

와 시골교회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인천 주안복지재단 사무국장 

배성훈 목사는 “불교는 생태 

생명 마음챙김의 가치를 화두

로 삼아 오랫동안 한국사회와 

공유해 왔고, 천주교는 정의 영

성 카리타스(박애)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노력하는데,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와 공유할 가

치가 빈약하고 ‘예수사랑 큰잔

치’ ‘새생명 살리기’ 등 교회 내 

전도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배 목사는 “한국

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라도 교회가 문화행사, 마

을학교, 생태지킴이 등 지역사

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

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코로

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지

키며 줌 화상회의와 최소인원 

현장참석 방식으로 3월 정기지

방회를 진행했다.

4일 오전 11시 1호선 회기역 

인근 서울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이날 정기지방회에서 역대하 

31장20-21절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담당한 정재용 목사는 ‘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

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

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실패에

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앞

에 무릎 꿇고 겸허하게 서 있어

야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깨달음이 절실하

게 필요한 시대”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교회를 깨

끗하게 한 일 이라는 사실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며 “교만함

을 내려놓아야 더러운 죄악도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

다.

한편 순지방회는 이날 박문

옥 목사를 비롯 이경우 목사(열

린문교회)와 정창교 목사(순복

음평강교회)를 선거관리위원

으로 위촉한 뒤 정재용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순복음대학원대학

교에 대한 교육부의 중대결정

이 이달 중에 가시화될 경우 교

수 요원으로 활동해온 목회자

들이 교수직을 되찾을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대한 교계의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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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대...이웃과 자연 향한 회심

방역준수...신임회장 정재용 목사

예장통합, “7일은 사회봉사주일” 전달

기하성 순지방회 정기지방회 성사시켜 



50여년 전의 일이다. 필자가 

전방부대의 군목으로 일할 때

였다. 새로 전입한 신병 중에 

사회에서 좀 놀던 자가 들어왔

다. 그는 나이도 많은데다 삼

류 쇼 무대에서 사회를 봤었고 

주먹도 있었다. 그러니 군대생

활에 적응을 못하고 사사건건 

사고를 치는 문제사병으로 낙

인 찍혔다. 요즘은 이런 자를 

관심사병이라고 한다지만, 부

대장을 비롯해서 장교들은 그 

병사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지휘관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다. 지휘관은 그

에게 위병소의 근무자로 발령

을 내고 완장을 채워주었다. 

계급도 아예 병장으로 달아주

고 위병소 안에 있는 간이 영

창을 관리까지 하도록 했다. 

당시 군대에서는 이런 경우를 

마이가리 병장이라고 했다. 그

는 갑자기 얻은 완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우선 부대를 출입하는 모든 

장병들의 군기를 잡고 위협적

으로 부대 내에 임시영창의 관

리자로서의 임무를 톡톡히 해

냈다. 지휘관으로서는 관심사

병에게 완장을 채워줌으로서 

부대를 원만히 이끌 수도 있

고, 말썽꾸러기를 잘 관리하는 

꼴이 되었다. 그런데 완장을 

찬 그 사병은 자기 뒤에 지휘

관이 있음을 알고, 점점 권력

을 행사하더니 폭력까지 휘두

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 폭력

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한 사

건 때문에 일등병으로 강등되

고 완장이 벗겨지고, 도리어 

자기가 관리하던 그 영창에 갇

히게 되었다. 권력의 뒷배를 

믿고 설치다가 우습게 된 사건

이었다.

필자는 그 옛날을 회상하면

서 1983년 윤흥길이 쓴 소설 “

완장”이 생각난다. 이 소설은 

MBC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

고, 그 소설과 드라마는 오늘

의 한국 상황의 민낯을 보여주

는 작품이었다. 이 소설의 주

인공인 임종술은 놈팽이요 건

달이었다. 마을 저수지를 최사

장이 사용권을 확보하고, 유료 

낚시터로 개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다가 객지를 돌아다니다

가 망나니와 깡패로 살아오던 

종술이에게 월급 5만원에 감

시원 자리를 주고 비닐 완장을 

채워준다. 그러나 종술은 노랑

바탕에 ‘감독’이라는 파란글씨

에다 좌우로 세 개의 빨간 줄

을 그린 비닐완장을 맞춘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람이 완장

을 차면 어떻게 돌변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완장을 차

는 사람이 과거에 전과가 있거

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

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록 완장을 차면 더욱 돌변하

고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완장은 권력이다. 그러니 종

술은 완장을 차고 난 후에 눈

에 뵈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

서 그는 마을 이장이고, 경찰

이고, 친구고, 동창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폭력을 가

하고 거들먹거렸다. 이제 종술

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마

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완장은 

곧 종술이고, 종술은 곧 완장

이었다. 그는 완장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알

아버렸다. 하지만 그 마을에 

최악의 가뭄이 들자 관청에서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

정을 했다. 이로써 종술에게 

완장을 채워준 최사장의 계획

도 무산된다. 그래도 종술은 

끝까지 완장에 매달리고 쥐꼬

리만한 권력에 심취해서 그것

을 놓지 못한다. 그러다가 애

인인 부월이가 종술을 찾아와 

완장을 뺏어 저수지에 던지고, 

그 완장은 물 위에 둥둥 떠내

려갔다.

이것은 소설이지만 현실이

다. 현실이 소설화 된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완장 공화

국’이다. 아주 멀쩡한 사람도 ‘

완장’을 차면 기고만장하고 뵈

는 것이 없어진다. 특히 과거

에 민주화랍시고 운동권에서 

날리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 

완전히 돌변한다. 특히 이런 

저런 불법 또는 사회주의 경력

으로 몇 번 감방에 갔다온 사

람들이 완장을 차면 아주 위험

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에

서 완장 찬 사람 중에는 백수

건달, 놈팽이도 많다고 들었

다. 

수많은 직책 가운데 공직은 

확실한 완장이다. 문제는 완장

을 채워주는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완장

을 채워준 자에게 정의나 법 

따위는 없고, 오직 지사충성하

게 된다. 완장 찬 사람에게는 

국민도 안보이고, 나라도 안보

이고 오직 임명자의 입맛을 맞

추는 것이 완장을 유지하는 것

이 된다. 사실 완장하면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찬 완장이 생

각난다. 히틀러는 미친 자이

다. 미친 자에게 완장을 채워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본회퍼가 미친 자에게는 운전

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은 완

장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홍위병들이 차고 

있었던 완장은 사람 죽이는 완

장이었다. 또한 인민군들이 차

고 있던 완장도 그들에게 공산

주의 이상을 달성하려는 폭력

의 상징이었다.

물론 한국의 모든 과거 정권

도 완장을 채워주는 자들과 완

장을 찬 사람들이 많았다. 하

지만 오늘처럼 정부의 관리들

과 법조계에 완장을 차고 있는 

자들이 그토록 문제가 많고, 

흠결이 많아도 완장 채워준 자

의 뒷배를 믿고 꼭두각시 노릇

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쓰럽

다. 요즘은 구청직원, 동직원

들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대

면예배 감시를 하는 것도 완장 

채워준 자를 위한 사명을 다하

기 위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겁

박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1880년 10월 20일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뿌라야(자유)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외친 연

설이 생각 난다. “이 학교를 세

우는 이유는 국가지상주의, 우

상주의국가가 교회, 개인의 신

앙, 교육 등을 모두 장악해서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하기 때

문이다”라고 했다. 독재와 국

가지상주의를 위해서 완장차

고 설치면서 일하는 분들이 귀

담아 들었으면 한다.
skc0727@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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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전쟁은 입체작전

이다. 전, 후방이 없다. 전투에

서 승리하려면 현지에 파견된 

지상군만으로 불가능하다. 세

계선교도 마찬가지이다. 거주 

선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리슨(D. Garrison) 박사는 “

비 거주 선교전략은 세계 인구

의 1/4에 달하는 미전도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장애물

로 막혀 있는 국가나 부족에게 

획기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렇다. 비 거주선

교는 세계선교전략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축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COVID19

로 인하여 지구촌의 선교환경

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

서 “거주”라는 전통적인 선교

만을 고집한다면 한인 세계선

교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1.  비 거주 선교사의 정체성

   

비 거주 선교사란 용어는 

1986년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

교부에서 비 거주 선교분과를 

신설하였고 데이비드 게리슨

(David Garrison)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후 1989년 로잔

II 마닐라 대회에서 비 거주 선

교사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하

지만 이 개념을 채택한 사람들

은 그것이 이 시대의 소산물임

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비 거주 선교사란 

누구인가? 이들은 선교지의 제

약조건뿐 아니라 추방 등으로 

한 선교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

하지 않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

사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반드시 가지 

않더라도 국내나 선교지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특정 민족, 

이주자들을  지속적이며 전략적

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비 거주 

선교사라 부른다. 문제는 비 거

주 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인

식이 낮고 당사자 본인들도 분

명한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르심의 확신과 준비됨이 없이 

어떻게 깊고 넓은 사역을 할 수

가 있을까? 분명컨대 비 거주사

역은 거주사역보다 열등한 형태

의 것이 아니다. 다만 선교의 양

태가 다를 뿐이다. 

2.  비 거주선교에 대한 한

인 사역의 실태

      

그간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여러 모양의 비 거주선교를 해

왔다. 그것은 주로 단기선교였

다. 단기선교가 비 거주선교인

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특별

한 목표 없이 단회적이며 전문

성이 결여된 단기선교는 비 거

주선교로 간주하기 어렵다. 여

태껏 단기선교란 이름하에  행

해진 대부분의 사역은 Mission 

Trip이었다. 

어째든 우리에게는 비 거주

선교라는 개념이 아직 낯설고 

이해도가 낮다. 그러다보니 너

무 무질서한 가운데 그 자격이

나 동기가 의심되는 사람도 많

았다. 특히 이들 중 어떤 이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

불장군처럼 선교지의 물을 흐

리게 했다. 그 결과로 거주 선

교사들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했다. 

거주 선교사와 비 거주 사역

자간 주도권 문제로 충돌이 일

어난 곳도 있다. 이에 부담은 

느낀 모 교회는 아예 거주 선교

사와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

역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말 

잘 듣는 현지인을 끼고 속 편하

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 

거주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선교사로서 제대로 훈

련 받고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극

히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분야

를 받쳐주는 선교신학이 미비

했기 때문이다.
3. 비 거주선교 사역의 필요성

      

20세기 들어서부터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세계 1, 2차 대

전 이후 소위 제3세계 국가들

은 저마다 독립하여 자기 성역

을 구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자기 종교나 이념적 체계를 앞

세워 타 종교에 배타적 일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기도 하다. 특

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그리

고 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에서

는 선교사가 장기 거주하기 어

렵다. 거주할 수 없는데 그 곳

에서 어떻게 선교하란 말인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답이다. 

비 거주선교가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新) 노마드

(nomad, 유목민)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

가 사람들을 정착민적 삶을 변

혁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선교

의 대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

이다. 특히 현대는 교통과 통신

의 발달로 비 거주선교를 활성

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

다. 전 세계는 어디든 하루 만

에 갈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정보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차세대 선교인력동원

의 향방이다. 다음 세대들은 한 

선교지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

하기보다 자기의 전문성을 필

요로 하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

을 선호한다. 이들에게는 유동

적 선교 패러다임이 훨씬 현실

적이다. 이는 비 거주선교

(Non-residential Mission) 개

념에서 멀티 거주선교(Multi-

residential Mission)의 개념으

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비 거주 선교와 비 거주 선교사

   

비 거주선교와 비 거주선교

사의 관계는 어떠한가? 비 거

주선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

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비 거주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다. 비 거주선교사는 공인된 

정식 선교사이다. 비 거주선교

사는 훈련과 행정 절차를 밟아 

선교회에 가입해야 하며 선교 

목표지역이나 사역이 분명해야 

하고 선교대상에 대한 지식, 언

어능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

다. 

이는 의료행위와 비슷하다. 

옆에 병든 사람을 누구나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을 준다고 

다 의사나 약사라고 할 수가 없

다. 같은 이치이다. 여기서 강조

할 것은 한 무명인으로서 비 거

주선교사역을 하면 가치가 없

고 정식 선교사의 신분으로 비 

거주사역을 하면 가치가 있다

는 말이 아니다. 단지 선교현장

의 질서와 효용성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역

하기 위해서는 한 자연인으로

서 비 거주선교에 참여하는 자

와 비 거주선교사를 구분할 필

요가 있다는 말이다. 

5. 비 거주 선교사의 역할과 방향

      

비 거주 선교는 일반적으로 

리서치, 비즈니스, 훈련, 강의, 

의료, 문서, 방송 등 단기간 효

과를 보거나 꼭 삶을 함께 할 

필요가 없는 사역분야에 적합

하다. 아무튼 효과적인 비 거주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비 거주선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부

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한 성도

로서 선교에 참여하면 된다. 굳

이 공인인 선교사의 타이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둘째

로 공식적인 선교훈련과 행정 

절차를 밟아 선교회에 가입해 

팀 사역을 하는 것이다. 거주 

선교사나 현지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특히 현지

의 선교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비 거주선교사의 은사를 살리

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셋

째로 사역의 보조역을 맡는 것

이다. 비 거주선교사가 현지에

서 사역을 무리하게 주도하면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 사역의 

리더십은 거주선교사나 현지인 

사역자에게 맡기고 주로 돕는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동역이 

된다. 

맺음 말

세계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

다. 한 단체도 할 수가 없다. 부

름 받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거주, 

비 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 소명과 은사와 준

비됨을 타 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한

다. 사역의 속도감과 효율을 위

해서는 거주사역과 비 거주사

역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거

주사역과 연계 없는 비 거주사

역은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비 

거주사역 없는 거주사역만으로

는 한계성이 있다. 이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룰 때 이상적이다. 거주자와 

비 거주사역자가 맞춤형 팀워

크를 이루면 사역의 극대화가 

나타날 수 있다. 
jrsong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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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거주	선교	사역(Non-Residential	M.	Ministry)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완장’공화국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2021년도 첫 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

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

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50:4).

금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갔

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새

삼 느낍니다. 주변의 여건들이 

쉽지 않으니 심신이 힘들게 느

끼는 시간들이어서 이전에 비

하면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그래도 위의 

말씀처럼 금년 남은 시간들을 

학자들같이 곤고한 자들을 말

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또 

학자들같이 잘 알아들어서 조

금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

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

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의 코로나 현황은 금년 

초에 비하면 수치상으로는 신

환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서 

하루 50명 이하입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희생된 분들의 이

야기를 듣게 되고 국왕도 양성

으로 나왔다가 별다른 문제없

이 음성으로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아직도 밤 8시부터 새

벽 4시까지 통금과 집회금지

가 풀리지 않고 있으며, 학교

들도 아직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마도 이

달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

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확정적

으로 발표된 것이 없어서 지금

까지처럼 조심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들이 이

곳 아프리카 땅에도 나타나서 

지난겨울(한국의 2020년 여

름)에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더

니만 이번 여름(한국의 겨울)

엔 비가 한국의 장마처럼 계속

해서 너무 많이 와서 집들이 

무너지기도 해서 사람들의 삶

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

니다. 이제 3월에 들어섰으니 

좀 달라지리라 기대합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였

고, 백신이나 치료제 등의 개

발 소식이 있어 금년은 조금 

희망을 가져보기는 하지만 이

곳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까

지 효과가 미치기까지는 시간

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

라서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식품공급사역은 한인교회와 

한인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

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을 선교사님들이 감당할 때에 

현지를 다니고 현지인들을 만

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려

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대학교의 의대설립문제

도 아직 이곳 정부당국에서 이

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기다

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

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

도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를 온

전히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떠한 결과이든 온전히 순종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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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OVID 19가 가져다준 교회전반에 걸친 파장

이 핵 폭탄급이라고 하면 교회 예배와 음악에 

대한 파장은 수소 폭탄급이라 할 만큼 실로 엄

청난 파괴력을 갖고 교회에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교회예배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두 방향 속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빚으

며 서로의 정당성을 놓고 지금도 열띤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과 각 교회의 현실과 문화에 따라 예

배음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가 간과하지 말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예배와 음악의 본질이다. 물론 지금은 비상상황

에서 임시적으로 펼쳐지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요소들이 정착해서 하나의 본보기

가 되어 뿌리내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상황이 비록 바뀐다 할지라도 다른 것과 구별

하여 그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기준, 즉 영원한 본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

하는 이론들을 내세워 현실 상황에 맞추어 본

질이 바뀌게 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제도 그리고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

인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각 분야별로 올바른 지도

자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예배와 음악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교회음악 지도자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시대

적 사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C.S. 루이스는 역사를 잘 이해하면 우리 시대

가 무시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

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펼치

듯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 교회 예배와 음악 교

육을 연구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예배와 음악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접점이 되는 세 부분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공식 예배인 모세와 시내산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내용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진 초대교회의 예배, 그리고 종교개혁

을 통해 새로운 개신교 예배로의 시작을 고찰 

하려 한다. 

이 역사적 사건들에 거울을 대고 예배와 음악

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또 역사의 흐름 속에 어

떠한 도전들이 전개되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고수해왔는지 관찰하려 한다. 이것을 통

해 오늘의 예배와 음악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

으로 전개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사역의 변

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려고 한다.

I. 모세의 시내산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1. 역사적 고찰

   

모세의 시내산 예배, 이것을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로 성경은 이야기한다(출24:1-8).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

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

건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증거로 드리는 예

배가 오늘날 공중예배(Public Worship)의 본질

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소들은 후대의 유대교

나,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서 더 상세히 드러나

게 된다. 여기에서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총 5가지임을 알게 된다. 

첫 번째는 만남을 소집한 주체는 하나님이시

고(출24:1-2),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역할이 있음을 이해한다. 즉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각자 모든 역할이 있었다(출

24:3-6)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

나님의 말씀선포가 있었던 것(출24;7)을 본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

며 매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했다는 것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확인(출24:8)한 모

습을 보게 된다.

시내산 예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하였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모세

의 지시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각

자의 소임을 담당하였다(출24:5). 히브리 예배

에서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가져온 언약서를 

가져와서 낭독한 말씀에 “여호와여 모든 말씀

을 우리가 준행 하리이다”(출24;7)라는 응답을 

행함으로써 각자의 역할 속에 능동적인 참가가 

있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지도

자들과 몇몇 회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

중이 한데 어우러져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예배

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참

여(participation)가 예배의 기본적 요소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중심이 되어 예배에서 찬양을 이끌어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후에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뛰어

난 레위지파를 세워 공식적인 음악기관을 설립

하게 된 뿌리라고 추측하게 된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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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산에 선 거룩한 무리인 교회를 왜 14만4
천인이란 했습니까? 

첫째, 14만4천을 택한 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에 많다는 뜻으로 
1000을 곱한 수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에 모든 택한 자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4만4천수를 가지고 유혹하는 이단의 가르침
에서 자유 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3가지 표식을 가집니다. 이마

에 어린양의 이름의 표를 가지며, 새 노래를 부
르며 어린양의 보호를 받습니다. 666표와 대조
할 때 그들은 어린양에 소속된 하늘의 표를 가
진 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키
며 새 노래는 구속을 주제로 삼은 노래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곧, 절대 확신으로 어린양은 그
들을 이끄십니다. 그 복된 백성이 된 것을 찬
양합시다,

십사만 사천인(계14:1-5)찬167장화

상징과 문자가 뒤섞여있는 계시록 해석은 분
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시온산의 어린양은 
상징주의 혹은 예표로서 예수그리스도를 말합
니다. 왜 그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까? 첫째, 시
온산은 적그리스도의 아지트인 자폰산(북극집
회의 산, 사14:13)과 대조되는 것으로 구속을 이
룬 보좌를 상징합니다. 종말시대의 교회는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모든 원수를 다 멸하고 완전히 

승리한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둘째 어린양은 (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친히 대
속물이 돼 자기백성의 죄를 모두 처리하셔서 그 
자리에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어린양은 친히 인도하는 무
리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소속과 활동이 어린
양께 속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시온산에 선 어린양(계14:1-5)찬502장월

시온산에 어린양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은 3가
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들은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이 있습니
다. 선택과 소유의 확신을 상징으로 표현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확신으로 나
타납니다. 

둘째,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천상의 예배
자들이 부른 찬송이 그들의 새 마음에서 흘러나

옵니다. 거룩한 찬양을 흠향하시는 하나님은 그 
노래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셋째, 그들은 어린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마
의 인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더 확실히 보였습니다. 속량 받은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자들입니다(요15:5).     

천상예배(계14:1-5)찬9장수

여기 나온 마지막에 펼쳐질 복음은 어떤 성
격을 가집니까? 

첫째,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6). 
그리스도가 주신 대위임령의 권위는 반드시 효
력을 발합니다. 최종시대에 전할 이 복음을 아
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며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만듭니다

(7).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요약되
고 그를 통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우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참예배자로 사는 길뿐입니다. 

셋째, 이 복음은 바벨론, 곧 세상을 심판함으
로 의를 세웁니다.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
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어디서나 이 복
음증거에 초점을 맞춥시다.  

두 천사가 전하는 복음(계14:6-8)찬330장목

셋째 천사의 나팔은 구체적인 심판을 보입니
다. 

첫째, 그 심판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
을 정죄하는 것입니다(9). 그렇게 교회를 괴롭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천하에 들어내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그들은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행한 수단이 되어 지옥의 형벌을 

경험합니다. 
셋째, 영원히 쉼이 없는 곳에서 삽니다. 최소

한의 긍휼마저 거절되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을 받으니 최소한의 안식마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타오르는 불에 구더기도 죽
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형벌의 장소에서 벗어나
는 길은 오직 복음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 복음
을 전합시다.

금 셋째 천사의 심판사역(계14:9-11)찬503장

셋째 천사의 심판은 구원과 심판이 섞여있
지만 구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명시한 것은 
인내로 표현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도는 인내함으로 계명
과 믿음을 지킵니다(12). 인내는 사랑의 기초이
고 믿음의 기반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인내
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계명을 지키며 신
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됩니다(13). 인내로 계속 
머무는 주 안의 삶은 죽으나 사나 복됩니다. 주
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따릅니다(13). 참 성도의 
마지막은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따르기에 복됩
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로 나가도
록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성도의 인내(계14:12-13)찬431장토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교회지도자는 역사 통해 기독교 예배와 음악의 본질 알아야 
비상상황에서 임시적이라도 본보기로 뿌리내릴 위험성 있어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



선  교2020년 3월 13일 토요일 www.chpress.net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  출  처 : jp@midwest.edu 

헨리 나우웬은 조건 없는 사

랑을 원하는 마음의 상처를 갖

고 있음에도 집안 분위기의 영

향을 받아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은 더욱 그의 사랑에 대

한 갈증을 증가 시켰다. 그 교육

은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말라

는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

면은 친밀함을 원하고 있었다. 

헨리 나우웬은 독신생활을 

해야 하는 천주교 성직자들이 

친밀함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

을 알았다. 성직자들은 사람들

과 너무 가까이 지내거나 특별

한 관계를 가질 때 오는 위험들

을 강조하는 신학교 교육을 받

았다. 신학교에서 그는 누구하

고나 친구가 되지만 특정한 한 

사람과 특별히 가까워지지 않

게 만드는 환경에서 그는 친밀

한 교제를 필요로 했다. 

신학교 교육은 육체를 죄악

시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친밀성을 경험할 수 없었다. 그

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외

로웠다. 신학교에서 그는 무조

건적으로 섬기고 신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다. 나우

웬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샤워할 때 얇은 옷을 

입어 서로가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했고, 잠

잘 때는 이불 위로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어 놓았다. 육체는 믿

을 수가 없었다. 죄 많고 파괴적

으로 정처 없이 거닐 경향이 있

는 육체는 천국을 향해 가는 채

찍질을 받아야 하는 노새였다.

그는 남미 페루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였다. 이웃을 돕는 봉

사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깊

은 동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께 인정받고 싶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무

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

수님을 찾고 있었다. 

페루에 있을 때 나우웬은 이

제 선교활동은 진주를 파는 쪽

에서 찾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한 한 선교회 소속 사제의 

통찰에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

다. 나우웬은 가난한 이들의 집

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빈한

한 자들에게 사역하는 것은 그

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오히려 

예수를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는 사실을 배웠다. 그는 페루 고

아들을 통해 애정에 굶주린 사

람이 육체접촉으로 위로받음을 

알았다. 육체를 죄악시하는 그

의 천주교 신학교 교육의 약점

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다. 페루에 가 있는 동안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썼다.

“신체 접촉의 힘을 우리는 정

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

의 배경에는 직전에 다녀온 고

아원이 있었다. 애정에 굶주린 

그곳 아이들은 나우웬을 서로 

만지려고 다투었다. 그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요구는 평범

한 사람들의 상식 이하였다. 그

는 추종뿐 아니라 친밀함을 갈

망했다. 그는 강의하고 갈채를 

받은 후 완전히 혼자된 느낌을 

받는 적이 많았다. 행사 책임자

들은 강의 후 그를 식사나 티파

티로 초청하는 일을 잊은 적이 

많았고,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

으로 받아들였다.

나우웬은 자신의 필요와 불

안정 때문에 친구들에게 관심

을 요구했다. 그러나 때로 친구

관계를 구걸하는 거지같은 느

낌을 받았다고 일기에 적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최고의 지

성의 전당인 하버드에서도 그

는 외로웠다. 그곳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지적 토론을 하는 곳이었기 때

문이다. 

그는 소속할 곳을 찾고 있었

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

다. 하버드는 지적인 삶과 관

계 맺어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

는 자신의 영적인 삶을 더욱 사

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우

웬은 더 많은 교수들이 기도하

는 학부의 일원이 되기 원했지

만 기도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

했고, 그래서 그는 혼자라고 느

꼈다.

그는 소속할 곳을 찾고 있었

다.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를 시

작한 장 바니에가 토론토 라르

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를 소

개했을 때 헨리 나우웬은 그것

이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알았

다. 또한 좀 더 급진적으로 그

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실생활에

서 실천하도록 인도해줄 것임

을 확신했다.

나우웬이 데이브레이크 장애

인 공동체를 찾는 이유는 봉사

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

한 것이 첫째가 아니었다.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그를 

데이브레이크를 찾게 했고 그

는 거기에서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을 맛보았다. 그의 전기를 

썼던 크리스토퍼 드 바빙크는 

이렇게 썼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을 희생

하는 행위로써 그 선택을 한 것

이 아니었다. 그 선택이 자신

을 위해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

에 한 것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

해 자신을 부른다고 느꼈다. 그

는 신학교의 신학이 그에게 가

르쳐주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

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내 가슴 속에 계신 하나님

을 발견하는 법이었다. 말하자

면 그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기 위해서, 넘쳐서가 아니라 

모자라서 그곳으로 간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장애인 아담

을 돌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생

각하고 경험했다. 그 사랑은 그

가 평생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는 아담을 진정으로 사랑

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

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

랑하심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나우웬이 육체적인 

중증의 장애인 아담을 사랑하

듯,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중

증의 장애인인 우리를 사랑하

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알 수 없는 웅얼거

림이나 신음으로밖에는 반응할 

줄 모르는 우리를 아담과 일하

면서 그는 실로, 사막의 수도자

들이 오랜 수행 끝에 도달하는 

겸손과 비움을 배웠다. 

그가 아담을 돌보면서 보낸 

시간은 더없이 귀중한 묵상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전 생애는 

안에서 싸우는 두 음성의 삶이

었다고 헨리 나우웬은 말한다. 

한 음성은 성취하고 이루라고 

부추겼고 또 한 음성은, “나는 ‘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위로 가운데 안식하라고 일렀

다. 생애 마지막 십년간에야 그

는 진정으로 두 번째 음성을 들

으며 살았다.

나우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이셨던 것처럼, 자

신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받는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 

때 진정한 치유와 자유가 일어

났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안다. 예수

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그 

말씀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는 바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하며 예수님의 

형제자매 된 모든 사람에게 들

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내

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무

조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진

리를 일단 마음속에 받아들이

게 되자,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예

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지금 내 앞에 놓

여 있는 가장 커다란 영적인 과

업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

이며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

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온전히 

믿는 일이다. 
[참고저서] 크리스토퍼 드 빙

크, 김동완 역, “헨리 나우웬”(

서울: 요단, 1999), 마이클 포

드, “헨리 나우웬”, 헨리 나우

웬, 김명희 역, “영성에의 길”(

서울: IVP, 1996)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장애인 아담 돌보며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3)

<14면에서 계속>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음악

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창세기 

4:20-21로 아담의 7대 후손인 

야발과 유발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히브리 예

배의 두 요소인 제사제도

(animals for a burnt sacrifice)

와 찬양(Sacrifice of Praise)이

었음을 알게 된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이렇게 예배에서 찬양을 

드릴 때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음

을 짐작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음

악예배(Musical Worship)는 바

로 최초의 공중예배인 시내산 

예배가 있기 전, 모세와 이스라

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

를 건넌 이후 드리는 찬양예배

였다. 모세와 그의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애굽의 군병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15:1,20-21). 이것은 예배에

서의 회중찬양의 모체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히

브리 예배의 처음예배는 음악과 

함께 태어났고 예배에서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드높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창

조목적(사43:21)을 이룬 예배에

서의 올바른 찬양관을 보는 중

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iyoon@wmu.edu

<13면에서 계속>

스와코센터의 사역도 주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하

면서 미약하지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의 초청사역은 

지금까지 1년을 쉬었고 앞으로

도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이곳의 담당 부서 사람들이 오

히려 여유를 가지면서 좀 더 기

다려보자고 이야기하니 다행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동역

하시는 박재형 교수님(영상의학

과)은 의뢰된 CT 판독을 해주시

는 사역만 현재 당당하고 있습

니다. 이런 제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 등 여러 문제들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년도 소식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

께 하는

김선영 드림

기도제목

1. 필요한 장,단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2.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섬

세한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3. 이곳에서 한인 선교사님들

의 식품공급사역 등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4. 선교지의 여러 문제들과 금

년도 사역들에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sykim@cnu.ac.kr

에스와티니 ...교회예배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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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회에 린이라고 부르는 친

구가 있다. 코로나 전염병이 발

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거의 매

주일 교회에서 만나면 몇 분 동

안 이야기를 나눴다. 화장실 세

면대에서 또는 복도에서, 장소

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나를 자주 안아줬고 우

리는 이번 주에 할 일에 관한 

세부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린

과 나는 성격도 다르고 생활환

경도 비슷하지 않다. 사실 그런 

차이가 우리의 대화를 즐겁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린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가끔 

교회의 예배실 건너편에서 그

녀를 봤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마

주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

스는 화장실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고 복도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를 넓혔다. 우리 교

회는 예배 사이에 있던 커피타

임을 폐지했고, 뉴잉글랜드의 

추운 겨울은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는 시간마저 줄어들게 만

들었다. 

린과 이야기하던 시간이 그

립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함

께 점심을 먹었지만 정기적으

로 전화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갖는 것은 우리 관계의 특징이 

아니다. 코로나 관련 팟캐스트 

멤버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상

대방의 멤버에 속하지 못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

다. 단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야

기하지 못한다. 린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특히 교회에서 나누

던 소소한 잡담을 사라지게 만

든, 전염병이 가져다준 슬픔의 

한 예일 뿐이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

런지 모르지만 예배가 끝나면 

내가 앉은 의자에 와서 장난을 

치던 아이들도 그립다. 그 아이

들은 이제 예배실에서 부모님

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른 문으

로 총총히 떠날 뿐이다. 십대들

과 농담하던 때도 그립다. 분홍

색 카펫이 깔린 펠로우십 홀에

서 커피를 마시며 한 번에 5분

씩 이 사람 저 사람과 얘기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 

사실 교회에서 주고받는 이

런 식의 잡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그 시간을 그리워할까?

우정의 범주(category)

아만다 뮬(Amanda Mull)은 

디아틀란틱(The Atlantic)지에 

실 은  글 을  통 해  주 변

(peripheral) 관계의 실종을 한

탄했다.

“코로나는 인간관계를 가족 

및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

에게로만 묶어버렸다. 코로나

는 우정의 전체 범주를 증발시

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또한 인간의 건

강함을 부양하는 기쁨을 고갈

시켰다.”

사회과학은 우정의 다양한 

범주를 식별하고 또 가장 사소

한 관계조차도 우리의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

인한다. 이러한 약한 관계 내지 

중간고리 관계 또는 가벼운 관

계는 소속감에 기여하고 커뮤

니티를 강화하며 심리적 행복

을 증가시킨다. 이 범주는 또한 

교회에서의 우정을 포함해 우

리의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설

명한다. 

현대 심리학이 탄생하기 수

천 년 전에 예수님과 바울은 모

두 다 다양한 범주의 우정이 주

는 기쁨을 알고 있었다.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요

한)에 대한 특별한 사랑, 세 사

람(베드로, 야고보, 요한)과의 

친밀한 우정, 열두 명에 대한 

깊은 헌신과 일흔 두 명과의 특

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바울에게도 친애하는 동반자

(디모데), 몇 명의 동역자(디모

데, 실라, 에바브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아굴라와 브리스

길라, 유오디아, 순두게), 그리

고 수많은 헌신적인 지지자들

이 있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없는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가 없는 바울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들의 마음

을 새롭게 하는 수십 개의 느슨

한 유대가 없는 그들을 상상하

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때때로 교회에서 우리는 소

그룹, 멘토링 관계 또는 책임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라나는 

친밀한 우정을 특히 강조한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

한 연결이다. 하지만 관계가 가

깝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

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산

이다.

이름을 부르며 친구와 인사

하자

요한의 마지막 서신서는 이

런 명령으로 끝난다. “너는 친

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

라”(요삼 15b).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훈육

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편지의 결론으로는 약간 이상

한 것 같다. 게다가 “쓸 것이 많

다”고 말한 후(13절)에 이런 권

고를 하는 것은 양피지 낭비처

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인사하는 

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

다 더 중요하다. 먼저 '친구'를 

맞이해야 한다. 단순한 미소와 

환영의 말(또는 더 좋은 날에

는 악수)로 우리는 모두가 함

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스도의 친구는 내 친구라

고 말한다. 

임의의 개인으로 구성된 자

발적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

나님께서 마련하신 상호 연결

되고 상호 의존적인 조직이다(

고전12:18). 각 부분은 먼저 그

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인해 전

체에 속한다. 서로를 보고 인정

함으로, 비록 아주 작은 울림이

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

는 백성의 일부로서 각 사람의 

정체성을 간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한다. 이

름을 시작으로 상대에 관해서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독특한 은사 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

는 은혜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

들인다(고전12).

우리의 많은 관계는 우리 스

스로가 선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로 관심사를 공유하거

나 비슷한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반대로 우

리가 교회에서 맺은 관계는 하

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

분의 영광을 위해 구속받은 광

범위한 사람들과의 접촉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

리는 나이가 많거나 또는 더 

젊은 사람, 성별이나 인종이 다

른 성도들의 관점을 통해 다양

한 시련을 겪으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종류의 그리스

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서로의 짐을 함

께 지고

팬데믹 기간 동

안 나는 매주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

면서 다른 교회 교

인과 우정을 나누

었다. 우리가 걷는 

트레일은 약 30분 

정도 걸리는 숲길

인데, 처음 20분 

동안 우리의 대화

는 그냥 말 그대로 

잡담이다. 날씨 또는 코로나 감

염자 수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아이들이나 그녀의 고양이

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교

환한다. 

거의 차로 돌아올 때가 돼서

야 (때로는 실제로 열쇠를 들

고 주차장에 서 있는 경우도 

있음) 우리는 마침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산

책한 몇 달이 지나면서 깊은 

맘을 나누기 시작하는 시점은 

점점 더 빨라졌지만 그럼에도 

상호신뢰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잡담이 

필요하다. 

우리는 잡담을 쓸데없는 수

다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신실한 관심을 보여줌

으로써 진짜 중요한 시련을 만

났을 때 필요한 신뢰까지도 구

축할 수 있게 된다. “즐거워하

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

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와 “너희가 짐을 서로 지

라”(갈6:2)는 큰 일 뿐만 아니

라 작은 일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다. 

초대교회에 보낸 각각의 편

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과 그

의 동료들에 대한 간단한 사실, 

회중의 위치와 상황에 대한 인

식,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공

통된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 진

술로 시작한다. 이 인사말을 잡

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비

슷하다. 그들은 각각 당사자가 

처한 고유한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바울은 편지의 처음 몇 문장

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쓴 후 

신앙과 삶의 더 깊은 문제에 대

한 가르침을 시작한다. 누군가

의 일이나 취미에 대한 일상적

인 세부사항에 매주 몇 분을 소

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

이다. 동료 교인들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 그

들의 더 많은 문제까지도 맡는 

권리를 얻게 된다.

물론 잡담이 사라진 것이 

100%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

다. 수십 년 동안 현대생활 속 

기술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

지 않은 사람들과의 우연하고 

계획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기

회를 서서히 줄여갔다. 

‘세 조각의 유리: 우리는 왜 

스크린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가(Three 

Pieces of Glass : Why We 

Feel Lonely in a World 

Mediated by Screens)’에서 에

릭 제이콥슨(Eric O. Jacobsen)

은 자동차, 전화 및 TV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를 강화하는 인간

관계를 어떻게 약화시켰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오늘날 

스크린 뒤에 숨는 것은 아주 쉽

다. 즉, 우연한 대화조차도 이

제는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어

야 가능한 시대가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약해

져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잡담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발견할 것

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과

의 어색한 대화(중요한 문제일

수록 일부러 천천히 언급하는 

식의 대화)는 결코 편리하거나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좋은 글을 쓰는 사모로 알려진 메간 힐(Megan Hil)은 코비드19 

이전에 가졌던 교회에서의 짧은 만남의 가치를 그리워한다. 예배

를 마치고 교우들과 나눴던 정말 소소한 잡담들을 통해 서로를 알

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하던 소위 ‘주변관계의 교제’가 사라진, 현

재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준다(Church Small Talk Was More 

Important Than I Thought).

“교인들과 나누던 이야기들이 그립다!”
TGC, 메간 힐 사모의 코비드19 이전 교회에서 나누는 가벼운 이야기들의 중요성 보도

잡담 통해 서로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던‘주변관계 교제’사라져
작은 일에 관심 가질 때 더 많은 문제까지도 맡는 권리 얻게 돼


